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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 StudyofFormativeCharacteristicsofJeolla-do

TraditionalPottery

Park,Song-mi

Advisor:Prof.Seo,Kyung-seok

DepartmentofIndustrialCraft

GraduateSchoolofChosunUniversity

Pottery is the common name ofearthenware burntatabout900℃

withoutusingglazeorat1100℃ anditwasmadethroughexperiences

andwisdom ofourancestorsforthousandsofyears. Sincethispottery

representstheemotion and characteroftheKorean ancestorwelland

wasmadeofeasilyaccessibleclayandashes,itcanbemostcommon

andpopularceramicofourceramicculture. Potteryhascloserelations

with ourlifeasavery importantfactorin traditionalliving structure

and dietary life.Itis certain thatitisliving ceramicwith ourown

originalityandformativeness. Inaddition,potteryplaysaroleinstoring

andkeepingfermentedfoodsthatweuseassidedishes,includingsoy

sauce,soybean paste,red peppertaste and salted fish etc.And lye

applied toinnerandouterwallismadeofvegetableashescontaining

rotproofsubstanceandmadeoutofclaywithfireresistance.That'swhy

ithashighfirmness.

However,pottery and pottery manufacturershavedisappeared since

1900s.Earthenwarewasnotmanufacturedanymorelongagoandpotte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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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asneglectedbecauseitisharmfultohumanbyusingpoisonousglaze.

Sincestainlessandaluminium products,which aremetalproductsand

notfragilesuch asplastic,glassandKimchirefrigeratorwerewidely

used,theuseofpottery hasbeen remarkably reduced. New products

which replace the pottery didn't keep the ingredients of basic

microorganism likeacidandlactobacilluswhicharemaincharactersof

Korean storagefoodsandthen thepottery with excellentrotproofand

functionality which were not found in other vessels began to be

recognizedagain.

Pottery has differentmanufacturing methods depending on regional

characteristics and in Jeolla-do region with warm weatherand much

insolation,thepotterywiththeshapeofnarrow mouthandwide,strong

shoulderand freepattern decoration wasmainly madeto preventthe

spoilageoffoods.

Jeolla-dopotterywasdecoratedwithuniquehand-madeflowerdesign

and itshowed thesimplicity ofpottery accessed easily by thepeople

from itsnaturalandstraightforward expression ofmany flowersand

grassesbeforetheglazedried.

Whatarethemostimportantintheformativenessofthepotteryare

formsandornamentalpatternsoftraditionalpottery,whicharedifferent

dependingonregionalcharacteristics. Ofthem,thepotteryhavingthe

mostunique formative features depending on regions have theirown

differentformsbyweather,insolationoftheregion,andtypesandsizes

ofcontents.

Andtheornamentofpotterywaseasilyobtainedfrom natureandalso

simpleandpureornamentpaintedonrichcurvewithcraftsman'shands

werefoundanditisjustKoreans'emotion. Naturalbeautyofourlife

andourmentalitywereexpressedinthepotteryornaments.

Thispaperresearched and analyzed theformativecharacteristicsof

thetraditionalpotteryofJeolla-doandobtainedthefollowingdifferences

betweenthoseofJeolla-doandthoseofotherreg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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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pottery of Jeolla-do region has less abdomen than that of

Gyeongsang-do region other regions,but fuller abdomen and wider

shoulderthanthatofotherregionsandwidermouththanthatofJungbu

region. Thereasonofwideshoulderandnarrow mouthwastoprevent

rotandblockthesunbecauseofwarm weatheranddeeplidwasdueto

muchrainfallcomparedtootherregions.

Inconclusion,weknow thatformsanddecorationsofthetraditional

Koreanpotteryhavetheabovefactorsandwemustkeepandpreserve

thehiddenmeaningandspiritofourancestorsandresearchtodevelop

potteries corresponding to modern society based on its unique

formativen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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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서 론

제1절 연구목적

한국의 고유한 생활용기 중의 하나인 옹기는 우리나라 어느 가정에서나 쉽게 접

할 수 있는 생활 필수품인 동시에 독창성과 조형성을 갖는 도자기이다.예로부터

대부분 가정에서 식품저장이나 주방 용기로 사용하는 등 우리의 생활과 밀접한 연

관을 가지면서 발전하여왔다.

옹기라함은 유약을 사용하지 않고 900℃ 내외에서 연막을 먹이며 소성한 질그릇

과 1100℃ 내외에서 소성한 오지그릇을 통틀어 칭하는 명칭으로 우리 조상들이 몇

천년 동안 생활에서 얻은 경험과 지혜로 빚은 그릇임에 틀림없다.이러한 옹기(甕

器)는 한민족의 정서와 품성을 잘 나타내고 있으며 자연에서 얻어지는 비교적 구하

기 쉬운 점토와 재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우리의 도자문화 중에서 가장 서민적이고

대중적인 도자기라 할 수 있다.그리고 옹기는 장기적인 보관에서 오는 방부성,견

고성,경제성 등의 특징을 가지고 있음으로서 삼국시대에서부터 음식물의 저장 및

발효 등에 크게 이용되어져 왔다.

그러나 1900년대를 전후로 하여 옹기는 물론 옹기공방도 점차 사라져 가고 있다.

질그릇은 단절된 지 오래이며,오지그릇은 독성이 있는 유약을 씀으로 해를 끼친다

는 이유로 외면을 당하기 시작하였다.무겁고 깨지기 쉬운 옹기대신 깨지지 않는

금속제품인 스테인레스,알루미늄과 가볍고 여러 색을 다양하게 낼 수 있는 플라스

틱 그리고 유리와 김치냉장고 등이 많이 보급되고 사용되면서 옹기의 사용은 현저

하게 감소되었다.새롭게 옹기를 대신하게 된 여러 제품들은 우리나라 저장식품의

특성인 강산과 유산균성산 등 음식물에 존재하는 기본 미생물의 성분을 유효하게

이끌어 내지 못하였고,결국 다른 용기에서 보기 힘들었던 방부성과 기능성이 뛰어

난 옹기는 다시금 사람들로 하여금 인식되어지기 시작하였다.

옹기는 지역의 특성에 따라서 제작기법과 형태가 다른데,그 중에서 기후가 따뜻

하고 일사량이 많아 내용물이 변질되기 쉬운 전라도 지역에서는 이를 방지하기 위

해 입이 좁고 넓고 힘있는 어깨에 자유로운 문양이 장식되어 있음을 볼 수 있다.

그러한 옹기장식은 평야,해안,산간이라는 전라도의 독특한 지역적 특색을 두드러

지게 나타내고 있다.옹기의 성형 방법으로는 다른 어느 나라에서도 거의 찾아 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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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없는 전남지역에서 주로 사용하는 옹기 성형 방법인 ‘채바퀴 타렴질’이 있는데,

이것은 일명 ‘판장질’이라고도 불리운다.

이상과 같은 면에서 연구자는 각 지역 중에서도 전라도 지역 옹기의 형태적인 특

징과 장식적인 특징,조형적인 특징을 지역별로 비교 연구함으로서 전라도 전통옹

기를 재조명하고 이를 통하여 전라도 옹기가 더욱 발전 될 수 있기 위한 연구를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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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연구방법 및 범위

전라도지역의 옹기의 형태는 많은 음식을 최대한 오래 저장할 수 있게 하기 위하

여 전은 좁으나 어깨는 넓고 다시 굽이 좁아지는 시원스러운 형태가 주로 나타나

는데,굽이 좁은 것은 땅 속에 묻어서 사용하기 편리하며 어깨가 넓은 것은 많은

양을 저장하고 담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고,전이 좁은 것은 충분한 일조량이

있기 때문이다.

전라도 옹기장식기법은 손으로 직접 기면에 문양을 그리는 독특한 방법인 수화문

기법을 사용하고 있는데 유약을 바른 후에 마르기 전에 여러 가지 꽃이나 풀 등을

손가락으로 최대한 자연스럽고 거침없이 표현 하는 것으로 보아 서민적이며 대중

적으로 많이 다가갈 수 있는 옹기의 편안함이 잘 나타나있는 것을 볼 수 있다.

본 논문은 옹기의 지역적인 특징을 형태적으로는 그 지역의 환경이나 기후조건,

문화조건에 따라 영향을 받아 제각기 다름을 비교 분석하였고,장식적으로는 성형

과정에서 물레의 회전을 이용하여 장식하는 문양과 시유한 후 손이나 도구를 이용

해서 유약을 긁어내어 표현하는 문양으로 나누어 각 지역별로 비교 분석하였으며,

조형적으로는 옹기에서 나타난 형태의 곡선이 인위적으로 멋을 부리거나 억지로

조작한 것이 아닌 실용성과 기능성을 바탕으로 생겨난 자연스러운 곡선임을 표출

해내면서 옹기를 구성하는 주요 요소인 선,공간,형태,양감,패턴적인 요소들을

분류하고 그 중에서도 특히 전라도 지역의 특징을 연구하였다.

먼저 옹기의 일반적 고찰에서는 옹기의 기원과 옹기가 어떻게 발전되었는지를 연

구하였고,옹기의 종류를 통하여 다양한 옹기의 쓰임새를 연구하였다.

그리고 전라도 전통옹기의 특성에서는 전라도 전통옹기와 각 지역별 옹기의 차이

점을 비교 분석하여 다른 형태와 장식 등을 살펴보고 전라도 옹기와의 심층인적

비교분석을 통하여 전라도 지역의 옹기가 가진 조형적인 특성과 문양,형태를 연구

하고 전라도 옹기에 어떠한 제작기법이 사용되어 지고 있는가를 연구 분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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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옹기에 대한 일반적인 고찰

제1절 옹기의 기원

1.옹기의 정의

우리 조상들이 오랫동안 사용해 온 옹기는 사람들이 만들었으면서 자연과 같이

순박함이 깃들어 있고 동시에 제작과 쓰임새에 대한 지혜와 예술적 아름다움이 깃

들어 있다.옹기란 사전적 의미에서 잿물을 입히지 않고 구워 겉면이 테석테석하고

윤기가 없는 900℃내외에서 연막을 먹여 소성한 질그릇(土器,瓦器)과 잿물을 입혀

서 1100℃내외에서 소성한 오지그릇을 통칭하는 말이며,일반적으로는 ‘독’이나 ‘항

아리’로 일컬어진다.그러나 오늘날 통용되는 의미에 따라 더 정확하게 말하자면,

토기에서 한걸음 발전하여 유약을 입히고 한번 더 구운 도기류에 속하는 것이라고

해야 할 것이다.

일반적으로 도자기는 도기와 자기를 지칭하는 말인데 여기서 옹기는 도기에 포함

되지만 도기와 자기로 분류하기보다는 우리나라 여러 지역에서 채취할 수 있는 유

색토를 소재로 만든 기능적인 도기로 볼 수 있다.부엽토의 일종인 약토에 식물성

재를 물과 함께 개어서 잿물로 만들고,이것을 적당한 수분(20% 정도)이 함유된

상태에서 그릇의 안과 밖에 잿물을 입힌 뒤 1200℃ 내외의 고온에서 구워낸 용기

를 말한다.자연적인 소박함을 드러내는 옹기는 저장용기인 독을 의미하는 것으로

옹(甕)또는 옹(瓮)이라고 하며 외국어로는 ‘Onggi’라고 표기한다.1)근래에 정착된

옹기의 뜻은 저장용기인 큰 도기항아리이며 형태는 다갈색 유약이 입혀진 시유도

기이다.또한 여러 가지 도기 가운데 유약을 입힌 도기는 고급도기로 여겨져 왔는

데,그 고급도기가 일상생활용기로 확산되면서 다갈색 유약의 항아리가 옹기의 용

어로 정착되었다고 사료된다.

옹기의 사전적 의미를 살펴보면 옹기는 근대-현대를 이어오는 개념으로 무유(無

秞)또는 시유(施秞)를 한 도기질(陶器質)그릇의 총칭2)이라고 되어있다.도기(陶

1)스미소니언 박물관에서 발간하고 RobertSayers가 기술한 TheKoreanOnggiPotter(1987)을 보면

Onggi(옹기),t'ogi(토기),mult'ongi(물동이)등 우리 고유명사를 발음 그대로 사용하고 있다.

2)한국 브리태니커 온라인 http://premium.britannica.co.kr/bol/topic.asp?article_id=b16a2033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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器)라고 하는 것은 질이라고 하는 진흙을 이용해 만든 질그릇을 일컫는다.질그릇

으로서의 ‘도기’는 현재 토기와 도기로 나뉘어 쓰이고 있지만,토기라는 명칭은 20

세기에 들어와서 쓰이는 용어인데 반해 삼국시대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널리 쓰

인 말은 도기였다.3)조선시대에 와서는 도기에 유약을 시유하기 시작하였으며,이

시유도기를 옹기라고 불렀다.그러나 근대에 들어오면서 도자기의 생산체계가 자기

와 옹기로 양분화되면서 자기를 제외한 질그릇,오지,옹기 등을 통틀어 옹기라고

부르게 되었다.옹기는 도기를 망라한 것이므로 옹기의 전통은 선사시대에서부터

시작되어 온 토기,도기의 전통의 의미로도 계승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4)

옹기는 실용성과 견고성을 제일주의로 내세우고 불필요한 조형적 돌출부나 각을

줄이려는 계획된 의도에서 만들어진 우리 일상생활에서 필수 불가결한 용기로 소

성방법에 따라 질그릇,푸레독,오지그릇,반옹기,옹기 등으로 구분한다.5)

질그릇은 유약을 입히지 않고 진흙만으로 900℃내외로 소성하여 연막을 입힌 테

석테석하고 윤기가 없는 그릇을 구울 때 검댕이를 입혀 질의 색이 검은 회색으로

나타난다.「규합총서」(閨閤叢書)6)에서는 독을 질그릇이라 부르고 있다.즉 도기

류를 질그릇으로 본다는 의미가 되는데 오늘날에도 그러한 의미로 계속 통용되고

있다.7)고려시대의 질그릇은 오랫동안 무관심 속에서 방치되어 왔다.이것은 고려

도자의 도기를 이루는 부분이면서도,고려 도자사에서 거의 언급되지 않았으며,선

사시대의 질그릇 전통이래로 삼국시대,통일신라시대의 도기의 전통이 끝나버리고

고려시대에는 청자의 제작으로 이어진 듯 이해되고 있다.고려 도기는 오래전부터

고려토기라고 불리어 왔다.토기는 흙그릇을 지칭하는 것으로 가마 안에서 구운 질

그릇이라는 의미의 도기라는 용어와 비교된다.8)

질그릇은 그릇 특유의 특성이 있다.김치를 담갔다가 장류를 담그면 장맛이 변하

기 쉽고 이전과 같은 맛있는 장이 되지 않는다고 전해지는데,이것은 장을 만드는

균이 김치를 익게 하는 균과 다르기 때문이라는 현대과학에서 풀어낸 옛사람들의

지혜이다.이후,유약의 사용으로 질그릇에 얇은 유리질 막을 씌움으로써 표면이

매끄러운 그릇의 제작이 가능해졌고,이로 인해 사물을 담는 그릇인 질그릇은 인류

3)윤용이,『아름다운 우리 도자기』,학고재,1996,pp.192-194

4)김효영,『옹기의 제작기술 보존에 관한 연구』,공주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2009,p.4

5)이화여자대학교도예연구소,『도예연구소 도예연구 제9호』,이화여자대학교 출판부,1987,pp.36-37

6)서유본(徐有本)의 부인 빙허각(憑虛閣)이씨(1759-1824)가 1809년(순종9년)에 조선시대 부녀자를 위해 엮

은 한글로 된 생활 지침서.

7)정병락,『한국 옹기에 관한 연구』,동국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1993,p.10

8)윤용이,상게서,1996,p.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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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삶을 풍족하게 하는 무한의 동반자가 되었다.9)

푸레독은 질그릇과 같은 방법으로 검댕이를 입혀서 굽지만 가마 안의 온도가 상

승하여 질이 용융될 즈음에 소금을 뿌려 넣어서 온도를 최고점까지 끌어올려 보다

고강도,고품질로 만들어진 그릇을 말한다.푸레독은 일제침략기를 지나는 과정에

서 생긴 기법으로 당시 유럽의 소금구이 기법이 들어와 질그릇 가마에 소금을 치

기 시작하면서부터 생겨나게 되었다.여기에 소금유약을 형성시킴으로써 자연히 소

성온도가 조금씩 올라가게 되었고,이것을 옹기점에서는 푸레독이라 불렀는데 그

말은 ‘푸르스름하다’에서 유래되었다고 전해진다.이와 같은 푸레독은 쌀독,찜통,

밀가루통,콩나물시루 등 왕실용 그릇으로 많이 사용되었다.

오지그릇은 고려시대 이후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방식인 약토와 나뭇재를 반반씩

섞은 유약을 바른 붉은 색을 띠는 그릇을 말하며,현재의 옹기와 가장 가까운 형태

이다.원칙적으로 이 그릇은 백토를 태토로 사용하여 잿물유약을 입힌 것을 말하

며,소성온도는 1300℃내외의 소성온도에서 두벌구이 기법으로 사용하여 만들어졌

다.그리고 후에 저온에서 구워냈기 때문에 질이 완전하게 자화되지 않고 유약 또

한 용융되지 않았기 때문에 잘 깨졌다.그래서 자연히 소멸되어 갔다.소성분위기

는 중성염이나 산화염으로 대체되었으며,푸레그릇이나 반오지 같이 연기를 먹여

굽는 방법은 오지그릇이 나타나면서부터 사라지게 되었다.오지그릇 중에는 자연유

에 의한 붉은색 오지가 있는데,특히 제주도지역에서 발달한 것으로 물을 저장하기

위한 허벅이 그 대표적인 것이다.부드럽게 흐르는 유약의 분위기 덕분에 수화문이

라든지 혹은 초화를 부착하거나 음각기법 등을 사용하는 등 다양한 기법들이 나타

났다.이러한 종류이외에 내열성 소지의 흑색오지가 있는데 약탕기와 뚝배기 같은

열을 가해도 깨지지 않는 용기들이 그 대표적인 예이다.

반옹기는 옹기의 제조방법에 따라 푸레독과 같이 소금을 뿌려서 고강도,고품질

로 만든 그릇이며,주로 포구에 인접해 있던 영등포 등에서 생산하였다.이와 같은

반옹기는 서울을 중심으로 한 경기도지역의 민가에서 주곡이나 잡곡을 저장하는

용기로 사용하였는데,밖으로 습기를 밀어내고 내부에는 벌레가 생기지 않게 하는

특성을 지닌 그릇으로 생각된다.

옹기는 우리나라 산야 곳곳에서 채취할 수 있는 유색토를 태토로 하여 식물성이

함유되어 있는 부엽토의 일종인 약토에 식물성 재를 물과 함께 개어서 잿물로 만

9)박태준,『옹기의 생성이미지에 의한 색채 및 형태 분석』,단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2008,p.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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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오지 반옹기 옹기 푸레독 질그릇

태토 백토 유색토 유색토 유색토 유색토

유약
오짓물(철분+

석관주+망간)
잿물+소금

잿물

(약토+나뭇재)
검댕이+소금 검댕연기

구이 두벌 초벌 초벌 초벌 초벌

굽는

장소
가마 가마 가마 가마 노천,가마

굽는

방법
산화번조 산화번조 산화번조 산화번조

산화번조,

환원번조

소성

온도
1,400℃이상 1,000-1,300℃ 1,000-1,200℃ 800-900℃ 600-800℃

두께 두껍다 보통 보통 보통 얇다

중량 무겁다 보통 보통 보통 가볍다

고려시대 흑유 잡유 토기

조선시대
석관주(조선말

오지)
독 옹기(독) 독 질그릇

품질 상 중 중 중 하

생산지
수원,합천,산

청
영등포 전국 영등포,전국 전국

모형 굽 평저 평저 평저 평저

들고,이것을 꼬들꼬들한 그릇의 안과 밖에 옷을 입힌 뒤 1200℃내외의 고온에서

구워낸 그릇을 말한다.이 옹기는 우리의 모든 생활용품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위에서 설명한 질그릇,푸레독,오지,반옹기 등을 모두 포함하여 옹기라 통

칭하기도 한다.10)

그 종류는 모두 선사시대에서부터 현대까지 지속되어 온 한국토기,도기전통이

이어져 온 것이다.푸레독과 반옹기는 삼국시대 이래 크게 발전하였던 회색경질도

기의 전통이며 오지그릇은 도기에 유약을 입힌 고급도기인 시유도기(施釉陶器)의

총칭이다.

<표1>옹기 개념의 종류 비교표11)

10)김영지,『한국 옹기의 민예관적 접근성에 관한 연구』,경희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1995,p.19

11)추원교,『우리의 공예문화』,예경,2003,p.1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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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옹기의 유래와 역사

토기는 인간이 음식을 익혀서 먹는 지혜가 발달하면서 사냥한 물고기나 짐승에

물을 부어 삶아 먹기 위해서 또는 음식물을 저장할 필요성에서 생각해 낸 최초의

그릇이며 이것은 신석기시대 이후부터 도자기가 만들어지기까지 세계 여러 민족

사이에서 발달하여 왔고 이 시대에 처음으로 빗살무늬토기를 만들어 썼을 것으로

보고 있다.

흙으로 만든 작품으로는 체코슬로바키아 모라비아 지방의 선사유적에서는 발견된

후기 구석기시대의 여인상과 짐승 모양의 점토제품으로 탄소연대 측정결과 약

23,000년전의 것으로 추정되었으며 메소포타미아지방 이라크의 자르모(Jarmo)유적,

요르단의 예리코(Jericho)유적에서는 신석기 시대의 토기가 발견되었다.미국 인디

언 문화의 토기,중국의 양사오문화,룽산문화 시대의 토기,일본의 조오몽시대의

토기 등이 유명하다.우리나라의 토기도 신석기시대부터 만들어지기 시작하였는데

많은 유적에서 토기의 발달과정을 엿볼 수 있다.평안북도 강계군 공귀리 유적지에

서 현대의 것과 거의 비슷하게 만들어진 청동기시대의 토기가 출토되었는데 목이

있고 배가 볼록하며 양 옆에 손잡이가 달려있어 현대의 물항아리와 거의 같은 모

습이다.또한 통일신라시대에 사용했던 유약을 바른 토기 즉 옹기가 출토되기 시작

했는데,이때 사용한 유약은 연유(鉛釉)로 연단(鉛丹)과 석영을 섞어서 만들어 썼는

데,섭씨 700~800℃에서 구우면 황녹색의 빛깔을 띠고 있다.12)녹유(綠釉)의 토기가

출토된 예를 조금 더 들어 보면 경주의 사천왕사(四天王寺)탑적(塔跡)에서 사각형

녹유와당(綠釉瓦當)13),그리고 경주 영묘사에서 유약을 입힌 막새기와가 출토된 적

이 있다.14)그 밖에 유약을 칠한 녹유귀면(綠釉鬼面)기와와 다른 기와들이 안압지

에서 다수 출토된 바 있다.15)이처럼 옹기는 유사 이전부터 인류의 역사와 함께 오

늘날까지 쓰이고 있는데 단순하게 만들어졌던 토기가 유약을 발라 더욱 단단해진

옹기로 발전하면서 우리의 선조들은 이를 식품이나 액체를 담는 용기로 쓰고,또

저장 식품의 용기로도 많이 이용해 왔다.원시사회에서 만들어진 무문,절문 등의

토기는 기종도 단순하고 그 제작도 손으로 빚어 만들었으나 김해패총에서 발견된

12)통일신라시대에 유약을 바른 옹기가 있었다고 설명한 예는 다음과 같은 문헌들이 있다.한병삼,「토기

와 청동기」,세종대왕기념사업회,1974,p.108,정양모 외,『옹기』,대원사,2004,p.82

13)김용진,『한국민족공예사』,학문사,1976,p.15

14)윤용이,『우리 옛 그릇』,대원사,2002,p.35

15)김성구,『옛 기와』,대원사,2003,pp.3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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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김해토기는 기종도 다양해지고 제작기술도 발달하여 1000℃를 넘는 화도에

서 구워냈으며,이러한 기법은 곧 다음의 신라토기로 연결된다.그리하여 삼국시대

에는 토기가 생활용기의 대부분을 차지하게 되었으며,다만 삼국은 각각 흙의 선택

과 표현감각에서 차이를 보였다.16)

그 후에도 토기질 용기의 사용은 연속되는데,이러한 토기류에서 보여지는 형태

들은 단순하고 자연스러우며,그 원형을 연구해보면 상식과 소박함이 빛나고 겸손

한 협동으로 자연과 손잡은 인간의 마음이 잘 나타나 있으며,유행이나 스타일에

따른 무의미한 것은 찾아볼 수 없다.17)이러한 토기들 가운데 많은 것들이 현재 우

리가 사용하는 항아리의 형태를 닮아 옹기의 기원을 느끼게 한다.

옹관은 이집트나 메소포타미아에서는 B.C2,300년경인 초기 왕조시대에 옹관장이

행하여 졌고 유럽에서는 아나톨리아,시리아 지방이 가장 오래되었다.옹관장(甕棺

葬)은 B.C2,300년경 중기 미노아 문화기에 매우 성행하여 대형 옹기18)를 사용하는

외에 처음부터 이장용(李藏用)으로 만들어진 방형옹관(方形甕棺)도 사용되었다.또

한 서유럽에서는 라우찌즈(Lausitz)문화기의 묘지 등에서 많은 옹관이 발견되고 있

다.라우찌즈 문화는 유럽 청동기 시대(B.C3000년대 후반 내지 B.C2000년대 초)

후기의 문화 중의 하나이며,후기 청동기시대에 중앙 유럽에서는 화장한 유해를 담

는 여러 가지 옹관이 있었다.그 가운데 특징적인 것이 있어서 이를 라우지쯔 문화

라하게 되었으며,주로 동부 삭소니(Saxony),서부 실레지아(Silesia)지방에 분포되

어 있다.이는 2기로 나눌 수 있으며 전기의 것은 그릇의 배부분은 큰 각추모양이

고 대개 붉은 색이다.후기의 것은 사행직선무늬 또는 반재동심 무늬가 있고 밤색

임을 볼 수 있다.

그리고 미국 지역에 있어서는 인디언 문화의 질그릇을 들 수 있다.중국에서는

채도문화기의 유적에서 소아용 옹관이 발견되었고 연(燕)나라의 옛땅인 화북성 이

현과 요녕성 요양지방과 앙소시대의 현서성 반파유적(半破遺跡)에서도 발견되었

다.19)요양지방의 옹관은 B.C2~3세기의 것으로 2개 혹은 3개의 항아리를 맞붙이

거나 연결하여 사용하였으며,반파유적에서 발견된 옹관은 가장자리는 잘 다듬어져

있고,붉게 되어 있으며,흑색의 인형그림이 그려져 있었다.20)그러나 관(棺)항아

16)권순형,『동아원색세계대백과』,동아출판사편집부,1983,p.58

17)진흥섭,『한국미술전집3』,동아출판공사,1980,p.5

18)정병락,상게서,1994,p.40

19)도변소단,『동양문양사』,부산방,p,15-16 

20)김영희,『옹기질 차세트 개발에 관한 연구』,조선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1983,p.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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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의 사용은 주,한시대로 이어지면서 점차 소멸되었으며 6세기의 송서(宋書)에 처

음으로 관 항아리는 ‘동조(東朝)의 풍습’이라고 적혀 있다.

이 관 항아리들은 형태뿐만 아니라 제작 기법에 있어서도 역시 큰항아리(大甕)와

비슷한 점이 보이고 있는데 그 이유는 무문 토기로서 밝은 갈색이며 긴 계란형의

광구평저(廣口平底)의 항아리로서 크기는 최고 130cm에서 최저 50cm의 것으로 여

러 가지가 있다.이렇듯 우리나라 항아리도 제조 기법상 그 연원을 토기로부터의

발달과정을 정리해 놓은 정양모의 유일한 설은 이러하다.

우리나라의 토기는 신석기 시대부터 만들어지기 시작하였으나 불에 구울수록 단

단해 지는 내화성(耐火性)있는 찰흙을 찾아내어 최초로 구워낸 것은 B.C4,000~

5,000년 전에 만들어낸 빗살무늬토기이다.빗살무늬토기 이후 점차 발달하여 더 단

단한 무문토기와 홍도,흑도,채도도 발달하였다.무문토기는 진흙 속에 모래가 많

이 섞였고,홍도와 흑도는 수비를 하여 모래가 섞이지 않았다.이중에서 흑도는 중

국 회도(灰陶)의 영향으로 크게 발전하게 된다.화도가 강한 질을 찾아내고 물레를

제작하고 높은 화도에서 견디어 내는 가마를 만들게 되면서 섭씨1000℃ 이상의 고

온에서 구워낼 수 있게 되었다.이렇게 하여 만들어진 그릇을 와질토기라고 한다.

와질토기는 서기 전 1세기로부터 만들기 시작하여 4세기에는 매우 강한 치밀 질

의 토기로 발전했는데 이를 석기라고 한다.석기는 B.C5~6세기경 신라와 가야에서

가장 우수한 것을 만들었으며 섭씨1,200℃를 상회하는 높은 온도로 환원소성한 것

이다.모든 흙에는 철분이 들어있어 환원소성을 하게 되면 토기와 도기류는 청색을

머금은 회색 내지 흑회색이 되고 자기류는 함량에 따라 다르지만 푸른색을 머금게

된다.또한 산화소성을 하게 되면 철분이 공기 중의 산소와 결합하여 시뻘겋게 되

고 함량에 따라 황색,다갈색,적갈색이 된다.우리나라에는 삼국시대 이후 환원소

성한 토기가 주류를 이루었지만 산화소성도 면면이 이어졌다.

백제시대의 옹관은 흑회색의 단단한 원저호에 나팔형 그릇의 아랫부분을 맞덮는

것으로 어린이의 관으로 추측된다.이 외에도 곳곳에 옹관이 나타나 있는데,그 제

작방법 내지는 기법이 옹기와 흡사함을 알 수 있다.신라,가야지방에 널리 분포된

현상을 보이고 있는 신라시대의 대옹이 이를 뒷받침 해주는데 백제의 대옹과 배교

하여 문양이 단순하고 성형할 때 두들긴 자국이 있으며 속이 길고 전이 수평으로

벌어진 것이 많다.

조선시대에 와서야 겨우 질이 단단하고 광택을 띄운 독그릇이라 하여 식염으로

시유한 것을 사용하게 되었는데,이렇게 식염을 옹기유약에 사용하던 것이 차차 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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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을 사용하게 되었다.

근래의 옹기는 처음에 흑도에 가까운 무문옹기에서부터 시작되어 점차 붉은색에

가까운 유문옹기가 등장했다고 하는데 조선조말기에 유약에 광명단21)을 사용하면

서부터 옹기에 수서문이라는 독특한 장식기법이 사용되었고,색은 붉은 기를 띄우

게 되었으며,소성온도가 낮아지고 유면의 광택도 좋아지므로 현재까지 사용되어지

고 있다.

21)세 개의 납 원자와 네 개의 산소 원자가 결합된 산화물,붉은색의 비결정형 가루 안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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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옹기의 변천과정

우리는 신석기시대 이래로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수천년을 두고 흙으로 빚어 구어

만든 그릇을 사용하여왔다.주로 곡식을 저장하고 음식을 담아먹고 보관하는데 쓰

인 그릇은 그 이전에는 나무나 대나무로 만들어 사용했지만22)불을 발견한 이래

인류는 불에 강하고 튼튼한 토기를 만들어 냈으며,토기는 사회적 문화적 변화와

더불어 더욱 고온에 구워지며 장식적이고 귀족적인 청자나 백자 등 자기질과 약토

와 잿물을 칠한 투박한 생활용기인 옹기로 변화하여왔다.

우리나라의 토기는 신석기시대 초기로 정착생활이 시작되면서부터 나타나게 되었

으며 이 시기부터 농경과 목축을 시작하였기 때문에 곡식 등과 축산물의 저장 및

용기의 필요성에 따라 토기를 제작하여 사용하게 되었다.이 시기에 만들어진 토기

로는 이른 민무늬토기와 덧무늬토기 그리고 빗살무늬 토기가 있는데 대표적으로

빗살무늬토기는 위가 넓고 아래가 좁으며 표면에 여러 개의 사선이 그어져 있으며,

모래가 많이 섞여있고 800℃ 내외에서 구워졌기 때문에 흡수성이 많다.23)

청동기시대가 되면서 토기는 바닥부분이 뾰족하지 않은 민무늬토기가 등장하였

다.민무늬 토기는 밑면이 넓고 빗살무늬 토기와 마찬가지로 모래가 많이 섞여 있

는데 겉면에 무늬가 없다.이는 더욱 발전된 형태의 토기로써 바닥이 납작하고 황

갈색 또는 적갈색을 띠며 무늬가 없어 신석기 시대의 빗살무늬토기와는 다른 특징

을 보였다.그리고 앞선 시대의 민무늬 토기보다 흙이 고운 토기도 있는데 이때 나

타난 토기의 종류로는 구멍토기24),팽이형 토기25),붉은간토기26),검은간토기27),가

지무늬토기28),덧띠토기29),화분형 토기30)등이 있고 약간의 무늬가 있는 덧띠토기

22)이훈석,정양모,정명호,『옹기,빛깔 있는 책들』,대원사,1991,p.16

23)김기욱,『옹기장 정윤석의 옹기제작에 관한 연구』,군산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2006,p.20

24)함경북도 지방

25)평안남도,황해도 지방

26)함경북도,낙동강 유역

27)분포는 덧띠토기 관련 유적에서만 나타나고 있어 중부 이남 지역에 국한되어 있다.한국 청동기 문화의

기원이 미송리 문화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점으로 보아 청동기와 함께 흑색토기를 만드는 기법이 우리

나라에 전해졌을 가능성이 높다,두산세계대백과사전

28)가지무늬는 붉은간토기 위에 그려진 것과 회백색과 밝은 갈색토기에 그려진 것 2종류가 있는데 대부분

은 후자의 색을 띠고 있다.붉은간토기 위에 그려진 것으로는 황석리와 전사포리의 것이 있다.또 장학

리 출토품처럼 입술 주위가 백갈색이며 몸체 아랫부분은 적갈색을 띤 특이한 경우도 있으며,이런 점에

서 가지무늬토기는 붉은간토기의 한 갈래일 것으로 받아들여진다,두산세계대백과사전

29)점토대토기(粘土帶土器)라고도 불리우며,현재까지 한강과 금강 유역에서 집중적으로 출토되고 있으며,

낙동강 유역에서도 다수 나오고 있다,두산세계대백과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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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도 제작되었다.민무늬 토기는 모래가 많이 단단하고 실용적인 반면 붉은간토기

와 검은간토기는 모래가 적게 함유되어 있어서 만들기 힘들어 수량도 적고 의식용,

제례용 등 특수한 용도로 쓰인다.민무늬 토기와 빗살무늬 토기는 옹기의 전신(前

腎)이라 볼 수 있다.31)

원 삼국시대에는 단단하고 회백색의 와질토기(瓦質土器)가 제작되었는데,이는 구

워진 온도가 기와의 온도와 비슷한데서 붙여진 이름이다.와질토기 이후에 회청색

경질토기가 제작되었는데 높은 온도에 견디는 가마를 만들어 1000℃ 이상에서 구

워냈는데,이때 내화도가 높은 질흙을 찾아내고 물레와 돌림판을 만들어 토기가 획

기적으로 발전하였다.32)후기에는 회청색 경질토기가 나타나는데 이는 삼국시대의

전형적인 토기이다.삼국시대에서 고구려와 관련된 ⌜삼국지 위지동이전 고구려조

⌟의 내용을 살펴보면,“집집마다 작은 창고를 갖추고 있는데 그 이름을 ‘부경’이라

하고 음식을 저장하고 발효식품을 즐기더라”는 기록이 있고,백제에 관한 기록에도

⌜삼국사기 권 제23백제본기 제 2대 다루왕조⌟에 “흉년이 들어 백성들에게 술을

빚지 못하도록 왕명으로 금했다."는 기록이 있다.

백제 토기는 삼한의 토기를 이어받아 경질토기(硬質土器)가 주종을 이루며 고구

려와 가야의 영향도 나타난다.백제는 다른 나라보다 먼저 선진 기술을 습득하여

경질토기에 녹갈색의 유약을 입혀 녹유기를 만들었다.백제는 가마에서도 많은 발

전을 보였는데 언덕을 따라 올라가 축조한 반지하식으로 만들어져 있으며 고화도

를 효율적으로 유지시켜주어 보다 더 견고한 도기를 만들 수 있게 하였다.이후 조

금 더 발전하여 창불구멍을 낸 것도 보여진다.신라 또한 삼한의 영향을 받아서 회

청색의 경질 토기와 적갈색의 연질 토기가 주종을 이루고 있다.토기형태는 목이

길거나 짧은 항아리나 굽다리접시가 기본형인데 무늬가 기하학적인 무늬에서 도장

무늬로 바뀌었다.후기가 되면서부터 굽다리가 낮아지고 문양도 없어지면서 통일신

라 토기로의 이행이 일어나기 시작하였다.

가야는 전체적으로 신라와 비슷하지만 신라보다 날렵하고 세련된 이형 토기가 많

이 보여진다.신라토기에는 독립된 인물상이나 동물상의 토우(土偶)가 많이 나타난

다.

위의 기록들을 살펴보면 옹기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은 찾아볼 수 없지만 옹기의

30)독[甕],단지[壺]와는 구분되는 사발 모양의 토기,바리모양토기라고도 불리움,두산세계대백과사전

31)김영지,상게서,1995,p.30

32)김기욱,상게서,2006,p.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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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대를 삼국시대로 추정하는 근거를 발효식품인 술,간장,젓갈 등의 음식저장에

필요했던 저장구와 발효시설의 암시로 이들의 용기를 옹기류로 추정하는 것이다.

또한 삼국에서 나타나는 토기의 성형기법이 물레위에 점토띠를 올려놓고 받침도구

로 안쪽을 받친 다음 바깥 기벽을 박자판으로 두드렸으며 성형시 나타나는 문양,

태토,성형방법 등이 제작기법상 옹기와 유사함을 보여주고 있다.삼국시대 토기의

종류는 국가별로 조금씩 다른 형태를 가지고 있는데,고구려의 토기는 입이 크게

벌어지고,손잡이가 네 개 달린 항아리,배부른 단지,깊은 바리모양이 대표적인데

대부분 납작밑이다.서기 3세기 이전인 초기단계에는 모래 섞인 바탕흙으로 빚은

어두운 갈색 또는 검은색 토기 등이 있었고,그릇형태로는 단지,항아리,잔이 있

다.

백제의 토기는 무문토기와 와질토기의 전통적 제작방법 위에 낙랑과 고구려의 토

기제작 기술의 영향으로 독자적인 토기문화를 이루어 고구려,신라와는 구별되는

특징을 가지고 있으며,연질 적갈색토기,경질 회청색토기,황갈유도기 등으로 구분

되는 다양한 기종이 있다.종래의 원삼국토기 형태를 계승한 짧은목항아리,깊은바

리,긴항아리와 새로이 등장한 곧은목항아리,세발토기 등이 대표적이다.신라의 토

기는 대부분 흑색,흑회색,회청색 등의 색조를 띠며 흡수성이 없고 표면이 단단하

여 때리면 쇳소리가 나는데 이는 밀폐된 가마에서 1,200℃이상의 고온으로 환원염

소성(還元焰燒成)된 결과이다.그중에는 태토 속의 규사(硅砂)성분이 높은 온도에

서 유리질화하여 표면이 반들거리는 경우도 종종 보인다.가장 대표적인 것은 굽다

리접시와 토우장식장경호이다.

통일신라시대는 당나라와는 본격적인 교류와 불교미술의 영향으로 다양한 형태의

토기가 발전하여왔다.점차 일상생활에 쓰기 편리한 소형기가 증가하였으며,화장

용 뼈항아리와 병 종류의 생산이 많아졌다.통일신라 도공들은 번조 과정에서 흔히

발생되는 자연유는 화목의 탄재가 기면에 녹아 붙어 발생된다는 이치를 알게 되었

고,오랫동안 녹유도기의 생산기술도 숙달되었기 때문에 이 두가지 기술을 접목시

켜 재에 흙물을 혼합한 잿물로 회유옹기(灰釉甕器)를 생산하는데 성공하여 통일신

라 말부터 회유옹기가 생산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고려시대로 오면서 토기는 많은 발전을 하게 되어 더 이상 토기가 아닌 도자기로

서 역할을 하게 되었다.여기에 중국의 기술을 받아 들여 청자를 만들고 고려의 청

자는 중국의 것보다 더욱 우수하게 되었고,경질 토기의 발전으로 저장성이 우수해

져 항아리 등으로 쓰이게 되었다.고려시대에는 많은 기술적 발전을 이루어 마침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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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를 생산하게 되는데 고려 초기에 ‘순화4년명 청자 항아리’가 대표적이다.이후

11세기부터는 우수한 청자를 생산해내기 시작했고 12세기에 이르러서는 최전성기

를 맞이하게 되었다.토기 또한 기술축적을 바탕으로 많은 발전을 이루어 단단하고

저장성이 우수한 옹기를 만들어 사용하게 되었고,이때부터 옹기가 사용되었다는

기록은 송나라 사절의 한사람으로 고려에 온 서긍이 쓴 「선화봉사고려도경」에서

엿볼 수 있는데 ⌜제23권 잡속이족수조⌟에서 쌀의 저장용기로 큰 독을 사용하였

고,동서 ⌜제32권 수옹조⌟에서는 수옹도기라는 용어가 사용되었는데,그 내용은

“수옹은 도기이며,넓은 배에 오그라든 목을 했는데 그 입이 약간 넓다.개경의 왕

성에서는 항아리에 끓인 죽을 담아 궁궐 회랑에 두고 일반인이 먹을 수 있도록 보

시하였다는 기록이 있고,“쌀과 장을 큰 옹기에 저장하기도 하고,옹기를 땅에 묻

어 과실도 저장하며,물독에는 높이가 6척이고 너비가 4척 5촌인데 3석 2승이 들어

간다”는 크기와 용량까지 자세히 기술하고 있음을 보더라도 고려 옹기의 발전상을

짐작할 수 있다.또한 이와 같이 큰 항아리들은 선박의 식수저장용도로 사용되었음

을 동서 ⌜공수조⌟에서 밝히고 있는데,당시에 사용되었던 수옹은 오늘날의 잿물

유약이 시유된 일반적인 옹기의 개념이 아닌 제주도 지방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물

허벅과 같은 푸레독 계통이거나 유약이 시유되지 않은 경질의 도기계통일 것으로

여겨진다.

조선시대에는 오지(옹기)그릇이 만들어졌다.자기보다는 도기인 옹기의 수요가 훨

씬 많았다고 추정되는데,당시의 문헌자료인「세종실록 지리지」(世宗實錄 地理誌)

에 보면 전국에 도기소가 185개소이고 자기소는 139개소이다.또한 「경국대전 공

전」(經國大典)에 「경공장조」(京工匠條)에 보면 “본조,봉상시 등 14개 기관에 옹

장이 104명이고 각기 조역 2인이라”33)기록되어있다.즉 「세종실록지리지」나「경

국대전」등 여러 문헌에 보이는 토산품조(土産品條)에 자기소와 함께 도기소가 기

록되어 있음은 바로 옹기의 제조와 공급이 원활하였음을 알아볼 수 있다.이러한

도기소에서 옹기를 생산하였다는 기록은 또한「세종실록지리지」“경상도 초계군의

도기소에 대한 기록증에 이 곳의 도기소에서는 황옹(黃甕)을 굽는 가마가 세군데나

있다.”34)고 기록되어져 있다.위와 같이 왕실에서 각 기관의 옹장을 두고 옹기를

구워냈을 만큼 많은 양의 옹기를 사용했고 각 지방의 백성들 또한 많은 양의 옹기

를 사용했을 것이라 추정할 수가 있다.

33)정병락,상게서,1993,p.26

34)이훈석,정양모,정명호,상게서,1991,p.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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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의 도기로는 분청사기가 그 범주에 속하지만 「경국대전」에 수록된 옹기장

에 관한 기록을 보면 경공장으로서 옹장은 모두 104명 공조는 13명,봉상사는 10

명,상의원은 10명,내자사 8명,내헌사 8명,사도사 8명,예자사 8명,내수사 7명,

소격서 4명,사은서 4명,장원서 8명,사고서 8명,의현고 2명의 많은 인원이 기록

되었고,외공장35)으로서도 약간명의 황옹장이 기록되어 있어 당시 국책으로 옹기장

을 두어 다량의 옹기를 생산했음을 엿볼 수 있다.36)

근대 이후인 19세기 말에서 20세기 초부터 서구의 문물이 유입되면서 가마의 온

도를 낮추는 망간37)과 광명단의 도입으로 옹기산업에 커다란 변화를 주게 된다.일

제시대에 들어오면서 옹기산업은 다소 침체기를 맞게 되는데 이는 임진왜란때 강

제로 압송된 도공들에 의해 일본 도자기술이 크게 발달되고 그들에 의한 소형의

사기그릇들이 대량으로 수입되면서 국내에서도 일본식 사기가마들이 운영되고 있

었기 때문이다.그러나 해방과 더불어 사기 공장들이 기술자들의 부족으로 정상적

인 활동을 하지 못하는 틈을 타서 옹기는 다시 빛을 보게 되었다.1950년 6.25로

모든 산업과 함께 옹기산업도 침체되었다.그러나 1953년 휴전과 더불어 옹기산업

은 최고의 번성기를 맞게 되었고 1960년대까지 비교적 호황을 누리게 되었다.그러

나 1960년대부터 시작된 경제개발정책으로 1970년대에 들어와서는 농촌인구의 도

시집중화로 대가족제도가 붕괴되고 핵가족화가 되어가면서 주거 환경도 단독주택

에서 아파트로 이전되는 현상 속에서 파손될 위험이 있으며 많은 공간을 차지하는

옹기제품을 점차 기피하게 되었고 편리한 플라스틱 제품이나 금속제품 등의 그릇

들이 옹기를 대체하기 시작하여 점차 실생활에서 멀어지게 되었다.38)

즉 삼국시대와 통일신라시대에는 적색토기와 회색토기가 만들어졌고 고려시대에

는 녹청자와 함께 한편으로는 분명치는 않으나 그 질이 조금 더 단단한 경질토기

가 만들어 졌으리라 생각되며,조선시대에는 오지그릇이 만들어졌음을 알 수 있다.

현재까지 옹기의 역사적 고증방법은 가마터의 발굴지와 함께 출토되는 옹기의 파

편으로 연구되는데 약토와 잿물이 시유된 옹기의 파편이 고려청자의 가마터에서

거의 발견되지 않고 있으며 전남 무안 청계리,충남 공주군 학봉리,전북 부안군

35)외공장(外工匠):경공장관 달리 지방관아에 소속된 공장(工匠)을 말함

36)홍익대학교 도예연구소,『한국옹기와 일본 도자기의 제작기술 비교 연구』,홍익대학교 출판부,1990,

p.13

37)망간(Mn):회백색의 금속으로 광석중에는 주로 검은색의 이산화망간(MnO2)의 형태로 존재하는데,망

간 중독은 신경계의 이상으로 나타난다.

38)강승우,『옹기형태를 응용한 도자조형의 연구』,단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1997,p.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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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동리 등 분청사기 가마터에서 출토되는 것으로 보아 15세기후반 경에 발생한 것

이 조금씩 발전되어 현재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옹기에 이르게 되었다고 추정된

다.39)한 가지 특이한 사실은 옹기를 만드는 옹기점엔 조선후기 이후에 천주교인들

의 참여가 눈에 띄게 불어났는데 이는 천주교 박해와 연관하여 설명할 수 있는 사

실로,천시되던 도공들의 신분과 종교와의 관계가 흥미로운 일이다.또한 옹기점이

커다란 분포지역은 대부분 질(점토)과 약토를 구하기 쉬운 지역을 중심으로 발달하

였다.우리나라 문헌에서 甕이라는 단어가 처음 나온 것은 ⌜삼국유사⌟에서 ‘하늘

에서 떨어지는 천구의 머리가 옹(瓮)만하다’40)라는 구절에서이다.실제로 경주 안압

지에서는 큰 도기가 출토되었는데,이 도기에는 ‘십구팔옹(十口八瓮)’41)이라는 글씨

가 음각으로 되어 있었다.

39)박종일,『전북 옹기공방의 현황과 분석』,원광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1995,p.8

40)『삼국유사(三國遺事)』 券 第2紀異第二 惠恐王條 至二十丁未.又天拘墜於東樓南.두여옹.

41)이 항아리는 곡식을 저장했던 그릇으로 추정되는데,특이한 점은 목 부분에 ‘십구팔옹(十口八瓮)’이라는

글씨가 새겨져 있다는 점이다.이 글씨는 ‘열사람의 식구가 겨울을 나려면 여덟 개의 항아리가 있어야

한다.(十口之家八過冬)’을 줄인 말로 생각된다고 추측된다,국립청주박물관,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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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옹기의 종류

1.항아리 (겹항아리 외 실용목적의 장식)

항아리 등으로 불려지는 이 저장용 용기는 지역에 따라 약간의 차이가 있으나 일

반적으로는 큰 옹기를 가리킨다.농작물의 작황과 가장 관계가 깊은 인뇨저장용인

똥항아리는 크기로 보아 으뜸이며,담겨지는 내용물에 따라 물항아리,쌀 항아리,

장항아리 등으로 나뉜다.조선시대에는 다섯 집을 기준으로 한 개씩 땅속에 물을

채워 보관했다가 화재 발생시에 사용하였던 방화용 수조용 항아리도 있었다.이처

럼 항아리는 그 쓰임새가 매우 다양하였다.

<圖 1>어미(御米)독 <圖 2>날(生)독

2.동 이

물이나 곡식을 보관하거나 이동하는데 주로 사용하였던 생활용기로서 동이의 일

부가 파손되어 버리기 아까운 경우 헛간 옆에 놓아 소변 받는 통으로 사용하거나

닭,돼지 등 집안의 가축 모이 저장통으로 쓰이기도 하였다.동이의 종류로는 전체

적으로는 원형에 가까운 ‘수박동이’,구연부에 귀를 붙인 ‘귀때동이’등이 있다.

<圖 3>물동이 <圖 4>물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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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병

병이란 항아리의 형태에서 어깨를 발달시켜 주둥이의 크기를 작게 하거나 반대로

입을 외반시켜서 아주 넓게 하는 등의 기법을 사용하여 목의 키를 길게 하고 둥글

게 만드는 모양이 주둥이나 짧은 목을 가지고 있는 예도 있다.몸의 형태 또한 대

부분 둥그스름한 항아리형을 하고 있지만 용도에 따라 넓적한 병,둥글넓적한 자라

병,타원형의 길쭉한 오리병,여러 각의 다각병 등이 있으며 문양도 다양하다.

<圖 5>앵병 <圖 6>자라물병 <圖 7>막걸리병

4.물두멍

물항아리의 물은 저장용으로 두는데 비해 필요에 따라 수시로 꺼내어 쓰는 물두

멍은 2~3동이 정도의 물이 들어가는 그릇이다.지방에 따라 소래기,버치,큰 자배

기,너럭지 등으로 구별 없이 불러지는 이 물두멍은 부엌용품 중에서도 가장 많이

사용되는 것으로 부귀다남(富貴多男)의 의미가 있는 잉어나 붕어 등의 물고기가 많

이 표현되어 있다.옹기장의 말에 의하면 기벽의 배꼽과 제비턱 모양은 그릇에 금

이 가거나 깨졌을 때 테를 메어 사용하기 위해 붙였다고 한다.

<圖 8>물두멍 <圖 9>자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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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단 지

(1)삼단 단지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사용하고 있는 단지는 일반적으로 몸통에서 어깨와 목부분

이 아주 간단하게 생략된 채 주둥이로 연결된 하나의 오가리형이다.그러나 극히

드문 경우지만 조형미의 극치를 이루는 삼층으로 된 삼단단지가 있다.실용성과 간

결성을 기본으로 하여 단단한 그릇만을 주장했던 옹기장들이 이처럼 한평생 가꾸

어 다듬은 도예기술을 한껏 발휘하여 만든 삼단단지는 꽃잎 연결사슬과 대,중,소의

3개의 돌출 전이 층을 이루어 쌓은 모습이 전체적으로는 조선시대 높은 관아들이

썼던 정자관 모양을 하고 있어서 권위의 상징과 함께 가히 달인에 의한 도기의 최

고봉임을 알 수 있다.

<圖 10>삼단단지와 연가

<圖 11>삼단단지 <圖 12>삼단단지

<圖 13>

삼단단지 뚜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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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팔각 단지

몸통은 팔각 면으로 이루어졌고 어깨부위에서 좁아지다가 짧은 목을,그리고 구

연부는 키 큰 외반을 하였는데 질박한 잿물옷과 전체적으로 잘 잡혀진 균형을 이

루고 있다.

<圖 14>팔각단지

(3)양념 단지(다 단지)

우리 조상들은 이미 삼국시대부터 옹기로 만들어진 그릇을 생활도구로 사용하여

왔는데 그 중에서 양념단지로 보이는 용기로는 기원후 8세기의 쌍단지가 있다.서

울 석촌동에서 출토된 이 토기는 작은 공 모양의 몸체에 짧고 곧은 아가리가 달린

소형의 항아리 두 개가 서로 붙어 있는 형태이다.출토 예가 매우 적은 특징적인

기종인데,부장용이나 양념 등을 담던 생활용기로 보여 진다.

<圖 15>일단지 <圖 16>이단지 <圖 17>삼단지

<圖 18>사단지 <圖 19>오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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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확독과 확 (폿돌)

확독은 보리를 갈거나 숭늉용 쌀뜨물을 내리는데 흔히 사용하는 그릇이다.열무

김치를 담글 때도 빨간 고추와 밥알을 조금 넣고 갈아서 양념으로 사용하였으며

여름철 더위 먹었을 때 익모초를 찧고 갈아 약으로 마시는데도 역시 없어서는 안

될 그릇이다.내부의 밑 부분이 요철 찍기를 하였고 확과 확독 모두 단단하고 갈색

을 띄었다.

<圖 20> 확 독42)

7.젓갈독

젓갈독은 어패류의 살이나 내장을 비교적 다량의 식염을 첨부하여 알맞게 숙성시

킨 발효식품을 담는 용기이다.부잣집의 밑반찬으로 준비되는 창란젓이나 명란젓의

예를 보면 둥그스름한 단지를 쓰고 있으며 살만한 집안의 백새우젓은 원통형에 조

금 규모가 크며 멸치젓은 원뿔형 그리고 궁궐에 상납되었던 영광 굴비젓은 몸통이

좁으나 거의 큰 항아리만한 용기 등에 담겨 사용되어져 왔다.

<圖 21>조기젓갈독 <圖 22>백새우젓독 <圖 23>젓갈독

42)정병락,『옹기와의 대화』,옹기민속박물관,1998,p.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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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식초병

우리의 옛 시골집 부뚜막의 구석진 곳에서 시큼한 맛을 내고 있는 촛병은 고유의

향기 조미료인 식초를 제조하고 보관하는데 쓰이는 옹기제품이다.중간 크기의 식

초병은 몸통이 항아리 모양을 하고 있으며 어깨부분이 급격히 좁아지고 5cm정도의

비교적 긴 목과 입을 이루고 있다.몸집에 비해 비교적 좁은 목은 네 개의 고리형

주름을 친 나선형이다.

<圖 24>촛병 <圖 25>촛병

9.소줏고리 (고소리)

소줏고리는 양조주를 재료로 하여 이를 증류시켜서 소주를 만들어내는 술제조 그

릇을 말한다.주(酎)에는 우리가 흔히 상점에서 보는 희석식(稀釋式)소주와 증류식

(蒸溜式)소주가 있는데,1965년 대한민국 정부는 곡물의 부족을 해소하기 위해 양

곡관리법을 시행하여 증류식 소주를 금지하였다.대신 희석식 소주가 대중화한 것

이 지금까지 이른다.증류식 소주는 곡식으로 발효를 시켜 ‘소줏고리’로 증류시키는

데,‘문배주’나 ‘안동소주’가 바로 이 증류식 소주이다.

<圖 26> <圖 27> <圖 28> <圖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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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약탕기,약탕관(藥湯罐)

한약을 끓이고 달이는데 쓰이는 용기로 약탕기와 약탕관이 있다.약탕기는 주둥

이가 달려 있지 않는 반면 약탕관은 기벽의 배 부분에 물을 따를 수 있는 주둥이

가 있는데,약탕관(藥湯罐)은 높은 온도의 불에 오래 견뎌야 하기 때문에 내화성이

강해야 한다.

<圖 30>약탕기 <圖 31>

11.접 시

접시는 반찬,과일,떡 등을 담는 그릇으로 얕고 납작하며 크기와 모양이 다양하

다.굽(밑침)이 없는 접시는 주로일반 식탁에 올려지는 생활용품이며 굽이 있는 것

은 조상에게 제사를 올리는 제기나 신주를 모시는 무속용으로 제물을 괴는데 사용

되는 경우가 많았다.

<圖 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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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시루와 시루받침

시루의 용도는 여러가지가 있으나 일반적으로는 떡과 밥을 찌는 목적으로 사용되

는 용기이다.시루가 필수 생활용기라면 시루받침은 이를 더욱 편리하고 안전하게

하는 보조용기로서 시루와 짝을 이루어 한 쌍의 완벽한 생활 그릇으로 기능을 하

게 된다.

<圖 33>사찰용

시루
<圖 34>왕실용

약시루

<圖 35>

왕실용 찜통시루

13.떡 살

떡의 일종인 절편에 문양을 넣기 위하여 찍는 떡살은 도장과 같은 기구로 흔히

쓰이는 나무나 자기 떡살은 문양과 모양이 다양하지만 옹기 떡살은 문양면에서 단

조로우며 양적으로는 많지 않다.떡살의 문양은 꽃,선,완자 그리고 물고기 등 길

상문을 많이 쓰고 있는데 옹기에서는 선 모양이 주가 되어 있으며 둥글거나 사각

형의 문양이 많다.

14.등 잔

빛을 밝히던 등잔으로서 종류도 다양하여 기둥이나 벽에 거는 괘등,부엌에서 쓰

는 주등,대문에 설치한 수박등,그리고 행보 하면서 가지고 다녔던 제등이 있다.

<圖 36>등잔 <圖 37>등잔 <圖 38>쌍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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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거름통 (소매통)과 요강

오개단지 한자리 용량의 옥동이형이 기본형인데,남자들의 경우 직접 이 용기에

소변을 보거나 저녁에 받아 놓은 요강의 소피를 아침에 모아 저장하는 등 여러 기

능의 용기로 사용되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영남,호남에서 많이 이용되는데 부인

들이 머리에 이고 다니면서 텃밭이나 산비탈 밭에 거름을 줄 때 주로 사용하였다.

<圖 39>소매통 <圖 40>귀때동이

요강은 옥외 측간을 축소시켜 실내에서 사용한 이동 변기통으로 잠자는 방을 중

심으로 안방,사랑방,골방 등에 각각 놓여지며 환자나 연로하신 노인들 그리고 어

린아이들의 대,소변을 함께 받아서 농작물에 비료로 이용되었다.

<圖 41>요강 <圖 42>요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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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그 외의 옹기

<圖 43>밥그릇 <圖 44>질화로 <圖 45>불씨통

<圖 46>재떨이 <圖 47>오지베개 <圖 48>담뱃대

<圖 49>연적 <圖 50>쌀항아리 <圖 51>옹기밥통

<圖 52>수저통
<圖 53>굴뚝 <圖 54>독정

<圖 55>부항단지 <圖 56>오줌깨
<圖 57>옹장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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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전라도 전통옹기의 특성

제1절 일반적 특성

1.저장성(貯藏性)

발효식품을 중심으로 식문화가 발전된 우리의 생활양식은 지방 집집마다 장독대

를 갖추고 살고 있다.장독대의 주요 기능은 간장,된장,고추장,젓갈 등 우리가

부식으로 사용하고 있는 발효식품들을 저장,보관하는 역할43)을 하고 있다.이러한

식품들을 담는 ‘독’은 시일이 지남에 따라 끈적끈적한 액질을 독밖으로 내뿜고 있

으며 일조시간이 긴 뜨거운 여름날일수록 그 심도는 더한다.이를 자세히 관찰하여

보면 ‘독’의 내면에서 염기나 액체가 밖으로 밀려나오는 것을 알 수 있고 회청색,

다갈색,적갈색 등 좋은 옹기일수록 장(醬)의 빛깔도 맑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독’중에서 7~8월에 만든 ‘독’을 으뜸으로 쳤기에 선호하는 경향이 있었고 우리

의 어머니들은 아침과 저녁에 하루 두 번씩 장독대의 ‘독’들을 닦아 줌으로써 계속

호흡할 수 있도록 하여 주었다.44)

2.방부성(防腐性)

점토는 소성과정을 거치면서 소결이 된다.따라서 가소성과 내화성이 양호한 점

토를 선택하는 것이 옹기제작에 있어서 매우 중요하다.가마 속에서 1,200℃ 이상

의 고열로 구워지는 옹기는 소성과정 중에 다량의 탄소 알갱이들이 그릇 기벽의

미세한 숨구멍에 부착되어 있어서 음식물에 물리적 부작용을 끼치지 않는다.연료

로 사용되는 나무가 가마 속에서 연소될 때 생기는 탄소와 연기는 이미 그 안에

들어 있는 옹기들을 휘감아 싸고 감돌아서 검댕이를 입혀 버리는데 이것은 곧 옹

기그릇 자체가 방부성 물질로 옷이 입혀졌음을 뜻하는 것이다.

또한 옹기의 내,외벽에 시유되는 잿물은 식물성 재를 사용하는데 잿물속의 재의

기능도 동일한 작용을 한다고 보았을 때 그 방부효과가 더욱 높아진다고 할 수 있

다.음식물의 장기 저장에서 오는 필요성도 있겠으나 다음 해 농사를 짓기 위한 종

43)박선하,『옹기점의 용어에 관한 고찰』,단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1994,p.1

44)정병락,상게서,1993,p.14



- 29 -

자보관을 위해서도 가장 적합한 용기로서의 옹기는 절대적 가치가 있었다고 보아

야 할 것이다.

3.견고성(堅固性)

사람의 지혜와 생활이 발전함에 따라 빗살무늬토기에서 무문토기로 이어지면서

오늘날 옹기의 근원이 되는 실용적인 자연유약을 시유한 견고성 도기가 출현하였

다.내화성이 있는 찰흙으로 만든 그릇을 굽게 되면 거의 쇠소리가 나는데 이미 초

기 철기시대부터 제작되기 시작하여 오늘날에 이어지고 있는데 자기에 비유할 바

는 못 되나 생활도구로서 사용하는 데는 아무런 불편과 지장이 없다.견고성의 기

준은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필요에 따라 사용하는 용기들의 그 나름대로의 내구성

을 지니고 있어야 하는데 경우에 따라서는 그 특성과 기능에 따라 다를 수 있다.

4.경제성(經濟性)

자기를 구울 때는 생각도 해볼 수 없는 일들이 옹기의 경우에는 빈번히 일어나는

데 잿물을 바른 기물과 기물 사이를 거의 맞닿을 정도로 재임하는 방법이 옹기의

경우 특징이라 할 수 있다.즉,하나의 가마를 신축할 때에도 주위의 땔감나무 분

포도를 확인하고 태토의 질과 양을 분석한 다음 차기 가마 이동계획을 수립함으로

써 제작비 절감효과를 유도한다.그리고 기물을 재운다거나 불을 지피는 사람을 불

대장이라 부르는데 불대장은 축적된 오랫동안의 경험을 통해서 재우는 기물의 수

량을 조절하고 불의 강도를 조절하면서 제작비 절감에 결정적인 역할을 담당한다.

뿐만 아니라 태토,유약 등은 자연으로부터 저렴한 노동에 의해서 얻어지고,땔감

나무 또한 비교적 싼값으로 잡목,폐목,나무뿌리,솔잎 등을 손쉽게 구하여 사용할

수 있어서 옹기제작의 원가절감에 커다란 기여를 하고 있다.

옹기의 가마는 뺄불통가마45),조대불통가마46),칸가마(뫼통가마)47)등 여러 종류가

45)용가마나 대포가마라고도 하며 가마의 길이는 보통 25m-30m정도로 가마 재임문은 100cm정도의 높이

로 한,두개정도가 보통이다.가마 내부의 높이와 넓이는 180cm-240cm정도이며 창구멍의 간격은

30cm-40cm정도로 뚫어져 있다.가마는 보통 15도 각도의 경사진 언덕에 위치하며 지붕이 있기도 하나

없는 가마가 대부분이며 반지하식에 윗부분의 두께는 40-50cm이다.가로세로100cm의 봉통에서 재임 칸

까지의 길이는 250-300cm정도이며 100cm높이의 턱이 있고 볼 턱 부분을 막고 2-4개 정도의 살창을 만

들어 놓기도 하였다.

46)외관상으로 용가마와 비슷하나 불통과 재임칸이 ‘ㄱ’자로 되어 있어 기물에 불이 직접 닿는 것을 피하

고 재임칸과 불통사이의 턱에 살창으로 막아져 있다.출입구는 한,두개이며 길이는 2000-4000cm정도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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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으나 이들 모두 어떻게 하면 적은 연료로써 많은 양의 옹기를 구워 낼 수 있을

까 하는 점에 중점을 두고 있다.

<圖 58>뺄불통가마 <圖 59>뺄불통가마

<圖 60>조대불통가마 <圖 61>칸가마 (뫼통가마)

제2절 형태적 특성

옹기의 형태는 그 지역의 환경이나 기후조건에 따라 영향을 받아 제각기 다르지

만,용도와 만드는 사람에 따라서도 각각의 특색을 보이고 있다.이것은 지역마다

독특한 옹기문화를 형성하게 되는 이유이다.우리는 4계절의 뚜렷하고 독특한 자연

환경과 함께 각 지역의 풍토에 따라 지역적 특성을 갖고 있다.그래서 추운 지방의

옹기일수록 음식을 저장할 때 햇볕을 많이 받아들이고 얼어서 깨지는 것을 막기

위하여 입을 크게 만들며,기후가 비교적 따뜻한 중부지방일수록 옹기는 대체로 밑

과 입의 지름의 크기가 비슷하면서 생김새도 맵시있게 만들어졌음을 볼 수 있다.48)

47)봉우리가마로도 불리는 이 가마는 길이가 보통 2500-3000cm 정도로 8칸에서 15칸으로 칸이 나뉘어져

있으며 한 칸의 길이는 300cm 정도이다.가마경사는 14-15도 정도이며 가마 내부 바닥이 경사진 가마

도 있고 바닥이 평평한 가마도 있다.이 칸가마는 불이 칸마다 순환이 잘 되어 상하온도가 비슷하고 열

손실이 적으며 파손율도 낮고 제품 완성율이 높아 많이 사용되고 있는 가마이다.

48)박태준,상게서,2008,p.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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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임진강 이북 지역

고려청자와 조선백자가 차이가 있듯이 송도의 옹기형태와 한양의 옹기형태는 외

양으로 보아도 식별이 가능하였다.즉 북부 지역의 항아리는 오이씨를 반으로 자른

모양을 한 중부 지역의 옹기형태와 달항아리 모양을 한 남부 지역의 옹기형태 중

간쯤 되는 둥그스름한 형태를 하고 있다.또한 배의 중앙부분에는 3~5개의 음각선

대를 넣어서 다른 지역과 차이를 보이는가 하면 잔잔한 한 줄기의 파도문양의 양

각선을 배의 중앙부에 넣고 그 위쪽에 붕어를 치는 등 비교적 간단하고 담백하게

처리되었다.잿물의 빛깔도 하고 부드러운 연한 특색을 가지고 있다.대동강유역에

서 중점적으로 제조되었던 평양옹기는 전체적으로 입이 큰 것이 특징으로,이는 추

운 지방에서 옹기를 보관하는 데 햇빛을 많이 받기 위한 필요조건과 입이 적은 독

보다 큰 쪽의 것이 추운 겨울철에 얼었을 때 깨지는 비율이 적기 때문이다.

<圖 62>물항 <圖 63>물항

2.서울을 중심으로 한 중부 지역

중부지역의 옹기형태는 큰 키에 비하여 배의 폭이 좁고 날렵한 항아리 형태를 기

본으로 하여 입과 밑지름의 크기가 비슷한 특징을 가지고 있다.이러한 옹기가 발

달한 중부지역은 서울,인천,경기도 지역과 강원도 지역,충청도 지역으로 세분할

수 있다.

(1)서울지역과 경기도지역

서울,인천,경기도 지역의 옹기형태는 위와 같은 특징을 기본으로 삼고 있기 때

문에 남부 지역의 옹기형태와 비교해 보면 배가 덜 부르며 전과 굽이 큰 편이다.

다른 지역과 확연히 구별되는 점이라고 하면 그릇의 형태외에도 아름다운 연꽃봉

우리나 2~3단의 손잡이가 달려있는 뚜껑에서 그 특색을 찾아볼 수 있다.잿물 유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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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시 전통적인 식물성 유약이외에도 조선후기에는 광물성 유약이 도입되어 사용되

었음을 알 수 있다.붉은 흙만을 물게 개어 초벌구이 한 옹기에 시유하거나 꼬들꼬

들하게 음지에서 말린 그릇에 잿물유약 대신 곧바로 유색 흙 유약만을 발라 굽는

등 자유분방한 모습이 역력한데 이는 그만큼 서울의 옹기 문화가 발전되었음을 의

미하는 것이다.이 지역에서 나오는 옹기의 발색은 진한 적갈색과 자색에 가깝게

나타나고 연한 색조는 거의 없으며 모두 광택이 있다.

<圖 64>쌀항 <圖 65>쌀항

(2)강원도 지역

강원도 지역은 지역적으로 태백산을 중심으로 서부지역과 동부지역으로 구분되

며,옹기의 형태는 약간의 차이가 있다.강원도 지역 옹기의 특징은 다른 지역의

항아리보다 전반적으로 작은데 이는 산악지방의 지형적 영향으로 들고 다니면서

이동하는데 편리하도록 배려된 의도가 역력하고,주로 해산물을 많이 먹는 관계로

큰 저장용기의 필요성이 그다지 많지 않았기 때문이다.또한 춥고 긴 겨울의 영향

으로 얼어터지지 않도록 큰 나무를 잘라서 만든 목항(나무 김칫독)을 사용하였다.

옹기 표면의 발색은 담황색에서 진홍색에 이르는 다양한 색상을 볼 수 있으며 잘

익은 대추 빛깔이 많이 보인다.

<圖 66>목항



- 33 -

(3)충청도 지역

충청도 지역은 대류현상에 맞추어 둔탁한 형태의 그릇모양이 나왔으며 입지름과

밑지름이 동일한 규격으로 이루어져 있다.이 지역의 옹기도 대부분 사라졌으나 아

직까지 사용되는 옹기 종류로는 김칫독을 비롯하여,간장,고추장을 담을 수 있는

중항아리,소항아리가 많이 쓰여지고 있으며 서해안에서 잡히는 젓갈류를 담는 젓

갈독 및 항아리가 드물게 생산되고 있다.형태는 다른 항아리에 비해 직선적이며

밑이 좁고 입이 넓고 높은 것이 특징이다.젓갈 항아리는 연봉뚜껑을 씌웠으며 전

의 형태는 넙전이 대부분이다.이 지역 옹기의 빛깔은 주로 진한 적갈색과 자색 계

통으로 나타난다.

<圖 67>항아리

3.금강을 중심으로 한 중부 이남 지역

(1)전라도 지역

전라도 지역은 넓은 평야의 영향으로 다른 지역에 비해 농경생활의 모습이 많이

남아 있다.전남의 곡성과 강진에서 만들어진 옹기는 뱃길을 이용하여 전국에 공급

되었고,초대형 인뇨저장용 항아리,쌀독,소래기가 있으며 전북 부안,고창은 비교

적 소형이지만 가장 다양한 그릇들을 만들어 사용하였다.전라도 지역의 물 항아리

는 전체적으로 원형에 가까워서 달덩이항아리로 불리며 예술적 가치 또한 높다.항

아리의 형태는 경상도 옹기형태보다 어깨가 좁고 배 부분이 넓으며 타 지역의 옹

기 형태에 비해 풍만한 편이다.그러나 오늘날에는 달덩이 항아리의 생산이 모두

중단되고 있는 상태이다.뚜껑은 북쪽지역보다 깊으며 이가 꼭 맞도록 만들어져 있

다.옹기표면의 발색은 진한 갈색이 많으며 연홍색,진홍색 빛깔이 나타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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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圖 68>물독

(2)경상도 지역

경상도 지역의 옹기는 남부 지역으로 분류되는 배가 불룩하게 나온 형태이지만 특

히 어깨부위가 잘 발달되어 있고 입지름과 밑지름이 좁은 형태를 지니고 있는 점

이 특이하다.옹기의 종류로는 술독,물 드므49),방퉁이50),동방구리,쌀옹가지,알

고동,시루,양치미,버거지,꿀단지,학도기,식초병,젓갈독,중두리51),뚝배기,약탕

관 등 여러 종류가 있다.현재 제작되고 있는 것으로는 물 드므,중두리,소래기52),

약탕관,뚝배기 외에 항아리 등이 있으며,항아리는 다른 지역과 마찬가지로 대형

에서 중형,소형으로 되어 있다.이 지역의 옹기빛깔은 매우 다양하며 회를 많이

넣었기 때문에 연한 갈색에 가까운 옹기색을 드러내 보이고 있다.

<圖 69>쌀항

49)드므는 ‘넓적하게 생긴 큰독이라는 순수한 우리말이며 두무(豆撫),길상항(吉祥缸)’이라고도 하고 중국

에서는 ‘문해(門海)’라고 부른다.

50)옹기 방퉁이(甕器壺),(Earthenware-OnggiJar,BrownishGreenGlaze),한국/조선시대 20세기 (46.4×

30.4×29.3)

51)독보다 조금 작고 배가 부른 오지그릇

52)굽이 없는 접시 모양으로 넓고 깊이가 약간 있는 질그릇으로 분(盆),대분(大盆)등의 ‘동이’를 뜻하는 말

로,지방에 따라 ‘큰소래기’또는 ‘매소래’등의 이름으로 불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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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제주도 지역

화산토로 되어 있는 제주도는 강진군 칠량면이나 경남 고성에서 만들어진 육지의

옹기들이 배에 실려와 유통되었으며 섬 자체 내에서는 지금으로부터 150년전 가마

의 불이 지펴지면서 제주도에 옹기가 제작되기 시작하였다.붉은 빛깔의 옹기와 검

정색의 질그릇으로 대별되는 제주도에서는 지층구조에 따라 식수문제가 뒤따르게

됨으로써 자연히 물허벅,물독 등 이 지역 특유의 식수운반용기의 발달을 초래하였

다.53)이 지역에서 흔히 사용되는 항아리 종류는 구연부와 바닥이 좁으며 배가 약

간 부른 형태이다.54)일반적으로 대옹은 큰 저장 항아리인 큰 독을 가리키는데 물

과 간장을 저장하는데 쓰여지고 있지만 때로는 술이나 씨앗을 저장하는데 이용하

기도 한다.항아리의 종류는 입의 전부분과 배부분이 연결되어 전체적인 형태가 부

른 것이 있으며,이러한 형태와 유사하면서도 약간 다른 형태의 것도 있다.동이의

종류는 동이,지동이,코동이 등으로 구분되며,기본적인 형태는 항아리보다 입이

넓으며 입과 배 부분이 직접 연결되어 있고 높이나 직경은 20dm 내외가 된다.동

이와 유사한 그릇으로 장태55)및 고장태라는 것이 있고,생활옹기로 가장 많이 쓰이

는 것으로 단지가 있는데 그 종류는 조막단지,설단지,오작단지,게춤단지56)등이

있다.또한 단지류와 같이 작은 그릇으로 향로와 붓통,수저통을 비롯하여 약탕관,

배리,강신장57),젯통이 있다.독의 빛깔은 전체적으로 철분이 많아서 붉은 빛깔을

띠고 있고,화산재로 그릇을 만드는데 약토잿물을 칠하지 않은 그릇도 있음이 주목

된다.빛깔 면에서 타지연과 확연히 구별되는 것도 제주 옹기의 특색이다.

<圖 70>물항 <圖 71>곡항

53)양재심,『제주도 옹기에 관한 연구』,경희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1984,p.24

54)제주도에서 직접 만들어 쓰기 시작한 옹기들은 식수부족으로 물의 중요성 때문에 물의 증발이나 그릇

이 깨어져 물이 소실되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서 입이 작은 옹기를 제작하는 특성을 보이고 있다.

55)동이보다 높이는 비슷하나 넓이나 항아리보다 넓어서 항아리 뚜껑으로 많이 이용하고 있다.

56)게춤이란 가래침을 가리키는 것으로 게춤단지는 가래침을 담는 단지이다.

57)강신장은 3개의 깃털을 꽂고 술을 붓거나 쌀을 넣어서 제사지낼 때 사용하는 제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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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서울 경기도 충청도 경상도 전라도

<圖 73>각 지역 항아리의 기본형태(정병락 1998)

서울지방 인천,경기도지방 강원도지방

충청도지방 경상도지방 전라도지방

<圖 72>각 지역 항아리의 기본형태(이동희 19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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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높이

(cm)

구경

(cm)

복경

(cm)
설명

서울 79 40 63
달걀형의 형태를 하고

있고,어깨보다 배가 더

부르고 입의 지름이

밑지름보다 약간 넓은 아담한

형이다.연꽃봉우리 형태의

꼭지가 달린 뚜껑을 덮어

놓음.
경기도 90 50 63

강원도 서울,경기의 영향을 많이 받아 비슷한 유형이다.

충청도 65 37 44

서울,경기와 전라도지방과

인접하여 비슷함.목 부분이

높고 약간 벌어진 형태가

많고 전체적으로 투박하나

견고한 형이다.

전라도 82 55 80

달항아리와 유사한 둥근

형으로 높이가 배지름보다

약간 높고 입지름과 굽지름도

거의 같으며 배가

둥그스름하여 풍만한 형이기

때문에 비교적 용적이 큰

항아리이다.

경상도 105 86 110

상체가 풍만하고 하체가

약간 훌쭉한 형으로,어깨가

벌어지고 가슴은 풍만한데

아랫배부터 다리는 훌쭉하다.

입지름이 밑지름보다 넓고

높이와 어깨의 지름은

비슷하다.

<표 2>지역별 항아리의 특징 연구 (정병락 19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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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장식적 특성

옹기에 등장하는 문양은 성형과정에서 물레의 회전을 이용하여 장식하는 문양과

시유한 후 손이나 도구를 이용해서 유약을 긁어내서 표현하는 문양(수화문)으로 크

게 나뉘어진다.성형과정에서 이루어지는 문양에는 근개(훌테)를 이용한 근개띠와

질을 덧붙여 띠를 두르는 목질띠,안쪽의 기벽을 눌러 바깥 쪽 기벽을 솟아오르도

록 한 손띠,손가락이나 도구를 이용하여 기벽을 눌러 시문하는 압인문 등이 있으

며,물고기 등 음각의 상형문이나 문자 등은 물레의 회전을 이용하지는 않지만 물

레 위에서 성형작업의 일환으로 마무리되어지는 특징이 있다.

시유과정에서 ‘환(環)친다’는 표현으로 이루어지는 수화문은 10세기 말부터 20세

기 초엽에 광명단을 이용한 유약이 사용되면서 등장하는 장식기법인데,이러한 시

문은 본래 시유한 유약의 두께를 점검하고 소성 후 노출된 점토의 색을 통해 소성

이 완벽한가를 확인하기 위해 행하여 지기 시작하였다.그러나 수화문이 옹기의 문

양으로 자리를 잡아가면서 장식성과 함께 장독대에 놓인 여러 옹기의 내용물을 식

별하는 표시로서의 기능 및 장독 공간의 위생적 관리와 장독대의 신성화 등 상징

성에서 부적의 역할을 지니게 되었다.이밖에 특수한 문양기법으로 풀잎 등을 이용

한 사실적 문양기법이 있는데 성형 후 주변에서 흔하게 구할 수 있는 풀잎을 기벽

에 부착하고 시유한 후 떼어내서 각 풀잎모양의 태토가 드러나서 문양 효과를 내

는 방법이다.

옹기에는 문양 외에도 다양한 명문이 새겨져 있어 흥미로운데,근개 등의 도구로

음각을 하기도 하고 수화문과 같은 방법으로 문자를 표기하기도 한다.명문의 내용

이나 형식은 문양만큼이나 다양하고 자유스러운데,대체로 제작자나 사용자의 이

름,제작연도,사용지역,또는 기물의 명칭,가격 등이 있고,일제강점기에 사용되었

던 술독의 경우에는 관으로부터 검정을 받기위해 내용물의 용량과 검정 일자 등을

기록하기 위한 명문이 옹기 표면에 새겨져 있다.58)

58)김종선,『전라도 옹기의 문양』,원광대학교 박물관,1997,p.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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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성형과정상의 장식문양

(1)근개띠

근개의 모서리 부분을 이용해 선을 넣어 준 것을 말하며,이는 보통 음각선으로

표현되나 기벽의 흙이 밀려 양각선으로 표현되기도 한다.모든 옹기는 한 줄 이상

의 근개띠를 하고 있다.근개를 이용하여 음각한 가장 보편적인 장식은 정리된 ‘전’

과 평행이 되게 하는 마무리 작업이다.이 장식은 전라도뿐만 아니라 타 지역의 옹

기에도 있으며 검게띠라고도 부르며 경기도 지역에서 특히 많이 하였다.경기,충

청북부지방의 항아리에는 근개를 이용한 음각의 횡선(橫線),횡주열선문(橫走列線

文),혹은 곡선의 파상문(波狀文)등이 인화문과 같은 압인문이나 역시 음각의 물고

기문양 등 상형문과 함께 어깨부분에 주문양으로 시문되어진다.그러나 전라도 옹

기에서는 규모가 큰 항아리의 경우 몸체 중간에 옅은 1~2줄을 돌리는 경우를 제외

하고 근개띠를 거의 찾아볼 수 없다.다만 장식의 기능과 함께 손잡이나 주구를 붙

일 때 기준을 삼기 위하여 이러한 근개띠가 넣어졌다.

<圖 74>근개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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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목질띠

목질이라 하면 본래 작은 기물을 만들 때 사용하는 수분 함량이 많은 점토를

이르는 말인데,목질띠의 재료가 되는 목질은 주로 훌테,즉 근개로 기벽을 정리한

후 거기에 묻어나는 고운질을 사용한다.양각으로 보이는 목질띠는 질을 기물의 목

부분(어깨)에 가는 타래로 전과 평행하게 붙인 후,접힌 물가죽으로 칸칸이 늘려준

다.이때 목질을 검지와 중지 사이에 끼워 물레를 돌리면서 기벽에 부착시킨 후 물

가죽으로 정리하는데,이때 물가죽을 접어 일정한 간격으로 4~5칸을 눌러주고,

누른만큼 간격을 띠고 다시 4~5번을 반복으로 눌러준다.59)또는 질을 파도형과

같이 상하반복으로 붙이거나 요철 형상의 거치문을 두기도 한다.목질띠는 그 수로

용량을 표시하기도 하는데 큰 항아리의 경우는 보통 3줄,이보다 조금 작은 중간

항아리의 경우는 2줄의 목질띠를 어깨에 둘렀다.이 밖에 겹오가리나 가운데 보주

형 꼭지가 달린 왕뚜껑과 같이 화려한 장식을 하는 옹기의 경우 다양한 형태의 목

질띠와 함께 넓적하고 얇은 태토를 파곡선 형상으로 부착하거나 근개띠를 둘러 장

식하기도 한다.목질띠는 근개띠와 함께 매끈한 옹기표면을 울퉁불퉁하게 하여 벌

레의 접근과 부정을 막아 저장음식의 변질을 막기 위한 수단이기도 하였다.

<圖 75>목질띠

59)함유경,『전라도 옹기장식에 관한 연구』,단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1994,p.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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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손띠

손띠는 왼손의 엄지손가락을 꼬부리고 손가락 등으로 옹기 속에서 누르고 밖에선

오른손으로 얇은 물가죽을 벽에 대든지 엄지와 둘째손가락으로 잡는 듯이 하여 벽

에 대고 물레를 회전시켜 생긴 횡주열선이나 파상선 등을 의미한다.이 경우의 문

양형태는 밖에선 양각의 모양을 하지만 내부에선 손가락으로 눌러주며 회전했으므

로 선을 따라 음각으로 나타나는 특징이 있다.손띠는 기벽이 얇은 기물에 사용되

는 기법으로 대형의 질시루에서 주로 볼 수 있다.

<圖 76>손띠(파상선,횡주열선)

(4)압인문(押印文)

도구를 이용하여 일정한 간격으로 기벽을 눌러 장식하는 문양으로,근개띠를 여

러줄 두르고 일정한 간격을 두고 손가락 끝으로 눌러 장식하기도 하였다.압인문의

경우 전형적인 전라도식 옹기에서는 거의 보이지 않고 배가 부르지 않은 형식의

경기도지역의 옹기에서 근개띠와 함께 인화문 등의 압인문을 흔히 볼 수 있다.

<圖 77>압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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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양각문,음각문

양각문은 장식하고자 하는 기면 위에 원하는 형상을 찍어 붙이거나 새기는 장식

으로 포도형상을 만들어 기면에 붙여 장식한 용기에 포도주를 담아 사용하고 문자

를 양각하여 기록으로 남겼으며,질을 붙인 후 도장을 찍어 장식하기도 하였다.경

기도에서는 꽃도장을 이용해 양각으로서 많이 나타나고 있다.

음각문은 성형이 끝난 후 근개나 날카로운 도구 또는 손톱등을 이용하여 시문하

는 방법으로 시유 전의 표면에 문자나,새,물고기 등을 근개를 이용해 음각하거나

시유한 후 도구를 이용하여 음각하였다.물고기 장식이 있는 옹기는 물독임을 표시

하며 이는 물과 물고기의 연관성을 이용한 하나의 표시라고 생각된다.새는 곡식항

아리라는 표시를 의미하였다.문자를 음각한 경우에는 특별 주문된 곳의 표시를 하

거나,글을 깨우치는 과정에서 교훈적인 문귀를 조각하기도 하였다.문양의 유형을

보면 단독문양과 연결 문양이 있는데 단독문양은 형식이 없고 물고기에 대한 다양

한 관점으로 개인마다 개성있게 표현되었으며 이런 물고기 문양은 수화문에서도

많이 나타난다.연결문양의 경우 몸체의 어깨부분에 많이 시문되는데 주로 근개띠

사이에 시문된다.그 문양을 살펴보면 몸체의 둘레를 둘러가며 4~6개까지도 시문되

는데 물고기와 물고기가 서로 연결되어 있는 것이 큰 특징임을 볼 수 있다.60)

<圖 78>양각문

60)한정헌,『옹기 항아리 제작에 관한 연구』,단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2001,p.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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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인화문

꽃문양 등의 도장을 만들어 성형 후 찍어내는 방법으로 경기지역에서 많이 사용

하는 시문방법이다.인화문 역시 근개띠 사이에다 찍어주며 일률적인 간격을 두고

한 바퀴를 돌면서 시문하였다.

<圖 79>인화문

(7)투각

초가집을 연상시키는 연가에 주로 많이 쓰여 장식과 실용을 겸하였다.주로 평야

지역에서 볼 수 있으며 하트형이나 원형,타원형,꽃형 등을 투각하여 굴뚝으로 연

기 배출구를 하였다.그 외에 투각한 장식은 거의 없다.

<圖 80>투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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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막꼭지

주댕이 꼭지라고도 부르며,작은 옹기에 주로 부착되어 큰 실용성은 없이 구멍을

뚫어 고리의 역할을 하였다.5cm 정도 크기의 점토를 삼각형태로 막 붙인다고 해

서 막꼭지라는 이름이 붙었다.

(9)말굽꼭지,타래꼭지

말굽의 모양을 하고 있어 말굽꼭지라 불리우며,거꾸로 있는 모습은 제비집 모양

이어서 제비집 꼭지라고 불리우는 곳도 있다.다른 지역에서는 넓적꼭지,썰꼭지,

써래꼭지라고도 부른다.그리고 보편적으로 꼭지역할을 하는 타래꼭지는 전라도 지

역에서 동이나 시루 등 손잡이로 널리 사용되었다.타래를 지름 3cm 정도,길이

17cm 정도의 크기로 손으로 비벼 만든 후 옆면에 특별한 도구없이 부착하였다.통

꼭지라고도 부르며 꼭지 가운데 접혀진 줄이 생긴다.61)

<圖 81>막꼭지 <圖 82>말굽꼭지

<圖 83>타래꼭지

61)강성곤,『한국 전통옹기의 조형적 특성과 장식요소에 관한 연구』,한국도자학회,2005,p.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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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시유과정상의 장식문양

1차 건조된 날그릇에 유약을 시유한 후 옹기 표면에 손이나 근개와 같은 간단한

도구를 이용하여 시문하는 기법의 수화문(手畵文)은 1990년대 납성분 유약이 사용

되면서 등장하여 근 100년간을 이어오다가 식생활의 변화에 따른 대형 옹기의 소

멸과 함께 점차 사라져가고 있다.옹기의 대표적 문양이라 할 수 있는 수화문은 주

제에 있어서 외래성과 귀족성을 탈피,서민적 자유분방함을 표현하고 있는데 전통

에 얽매이거나 원칙에 구애받지 않는 독자적 모습을 간직하고 있어 주목된다.

수화문은 그 구조에 있어서 곡선으로 귀결되는 특징을 보이고 있는데 이는 문양

이 베풀어지는 옹기의 표면이 볼륨을 지닌 곡면을 이루고 있음과 함께 자유분방한

선의 당연한 결과로 이해된다.또한 손으로 이루어지므로 문양은 속도감과 간결성

을 지니게 된다.이러한 수화문은 해안가 지역에서는 용수철문,물고기문,파도문,

게문 등이 많고,산악지역에서는 구름문,산문 등이 있으며,평야지역에서는 닭꼬리

문,목련문,난초문 등의 문양들이 나타나고 있다.이러한 현상들은 주위 환경에서

가장 많이 볼 수 있는 소재를 통해 시문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기하문에는

파도문,매듭문,용수철문 등의 예를 들 수 있으며 상형문으로는 목련문,난초문,

물고기문,새문,닭꼬리문,구름문,게문 등의 문양들이 있다.이렇듯 자연현상을 문

양으로 나타낸 것이라 할 수 있는데 그 유형과 표현이 너무나 자유롭고 원칙이 없

기 때문에 문양을 도식화하기에는 어려움이 많다.전라도 옹기에는 초문,곡식문

등의 상형문 보다는 호형문,용수철문,파곡선문,파상문 등의 기하학적 문양이 주

로 시문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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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기하문 (幾何文)62)

(가)호형문(弧形文)

기하문의 가장 기본이 되는 문양으로 둥근 곡선의 손자국인데 원의 일부인 호형

(弧形)을 하고 있다.단선의 형태와 복선의 형태 모두 나타나는데 복선의 경우 마

치 닭의 꼬리와 같은 형태를 하고 있으며,주로 항아리류의 몸통 중간에 주문양으

로 시문되었다.

<圖 84>호형문

(나)용수철문

호형문을 크게 상하로 이어서 율동감있게 표현한 문양으로 주로 대옹의 몸체 중

앙에 시문되었으며 대옹이 많은 평야지역에 있고 특히 전라북도지역에서 일반적으

로 많이 그려졌다.큰 면을 상하로 곡선을 그리며 율동감이 있다.곡선의 용수철은

다른 그림에서 볼 수 없는 흥미를 느끼게 해 준다.주로 숙달된 장인의 손놀림에서

나오는 선으로 마음가는데로 매우 자유스럽게 그려졌다.

<圖 85>용수철문

62)이승연,『옹기의 재해석을 통한 도자조형 연구』,숙명여자대학교 디자인대학원 석사학위논문,1996,

p.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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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파곡선문(擺曲線文)

곡선이 위로 향한 호형문을 옆으로 계속해서 연결한 형태의 문양으로 옹기의 문

양 중 가장 다양한 형태를 띠는 문양이다.목질띠 사이에 주로 시문되고 몸체 중앙

에 크게 시문되기도 한다.파곡선문은 손으로 시문하는 것 외에도 근개와 같은 간

단한 도구를 이용하기도 하는데 이러한 변형파곡선의 경우 문양의 형태는 거의 같

으나 선이 깔끔하게 처리되는 것이 특징이다.

<圖 86>파곡선문

(라)죽엽문(竹葉文)

해안지역에서는 볼 수 없으며 담양근교와 산을 낀 평야지역에서 볼 수 있다.옹

기의 면에 짧은 호형으로 둘러 있으며 손그림 장식 중에서 가장 단순하다.호형과

거의 비슷한 구조를 가지고 있으나 직선에 가깝고 대나무 잎처럼 힘찬 손자국이

특징이다.문양의 명칭은 상형문에 가깝지만 문양의 배치나 효과 등을 보면 마치

우점문(雨点文)이 상형의 명칭을 띤 기하문처럼,죽엽문도 같은 의미로 명칭이 부

여된 것이다.죽엽문의 진행 방향 역시 일정한 원칙없이 다양하게 나타나며 거의

대부분 사선형태로 자유로운 방향과 반복에 의해 시문된다.

<圖 87>죽엽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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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파상문(波狀文)

파곡선문과 거의 유사하나 곡선이 아래위로 이어지는 것이 특징이다.곡선의 배

가 아래로 향한 것이나 구불구불한 모양,직선으로 이루어진 지그재그 문양을 포함

한다.파상문의 경우 단선을 여러줄 시문하는 경우가 많고 목질띠 사이에 많이 시

문되어진다.바다와 강을 근교로 한 지역의 소재로 전라도 지역에서 가장 많이 장

식되고 있다.젓갈을 담는 용기에 필수적으로 그려졌으며 옹기의 크기에 따라 파도

의 파장 기폭이 크고 곡선도 다양하다.파도그림의 선이 띠와 띠 사이에 그려지기

도 하였다.

<圖 88>파상문

(바)사형문 (虵形文)

자연의 미가 가장 회화적으로 잘 표출되었으며 힘과 격동적인 움직임이 곧 움직

일 것 같은 생동감을 전해준다.자유롭고 재미있는 선들은 자세히 보면 무언가를

나타내고자 하는 뜻이 내포되어 있다.

<圖 89>사형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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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상형문 (象形文)

(가)비대칭문

① 초화문 (草花文)

초화문은 나무나 꽃을 표현한 것으로 죽엽문보다 자유로운 곡선으로 이루어진 문

양이다.아래에서 위로 길게 뻗은 곡선을 대체로 좌우 대칭이 되게 시문한 형식으

로 문양의 상단중앙에 꽃을 장식해 주기도 하고 열매가 맺힌 형태를 초문 사이에

타원형을 배치하여 표현하기도 한다.초문의 경우 전형적인 형태의 전라도 옹기에

서는 거의 보이지 않고,주로 경기,충청,경상도 지역의 옹기에서 주로 나타난 문

양이다.특히 농경문화의 상징으로 전라북도에서 주를 이루며 산간지역에서 볼 수

있다.잡곡과 잡초는 이 고장 어디에서나 볼 수 있는 조형대상으로 아름다운 생명

체이다.풀 모양을 그리거나 시유전에 풀,꽃잎 등은 붙여 시유한 후에 벗겨져서

남는 그림이다.특히 전북의 고창지역과 순창에서 많이 찾을 수 있었고 풀잎 종류

와 꽃잎의 종류 등도 다양하였다.

<圖 90>초화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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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조문 (鳥文)

힘들고 고달픈 현 위치를 벗어나 날고 싶은 인간의 욕망을 표출시킨 일반적인 양

식이다.새의 날아오르는 모습을 재미있고 회화성 있게 표현하였다.힘차게 차고

오르는 형상을 보며 장인들이 갖은 잠재적 미의식을 표현한 것 중에서 가장 힘을

갖고 있는 문양이다.

<圖 91>조문

③ 운문(雲文)

산간지역에서 가장 자유분방한 모습으로 규칙이나 형식없이 구름처럼 흘러가고

싶은 장인의 마음을 담고 있어서 장식의 형태가 크고 회화적이어서 재미있는 문양

들을 많이 볼 수 있다.파곡선문과 함께 가장 잘 발달된 문양의 하나로 어떤 규칙

이나 유형이 없이 손가는 대로 자유분방하게 시문되어 있는데,각종 기하문이 여러

가지 형태로 연결되고 복합되어 하나의 문양을 구성하고 있다.주로 옹기의 어깨부

분부터 중간부분에 걸쳐 나타난다.잿물이 마르기 전에 순식간에 단순한 선을 그리

는데,단숨에 이러한 그림을 그려 표현해내는 일은 숙달된 장인에 의해 이루어진

다.

<圖 92>운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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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계미문 (鷄尾文)

밭이나 앞마당에서 방목된 장닭의 꼬리는 화려한 치장이었고,장인은 이를 옹기

장식에 응용하였다.대나무잎문보다는 길고 1~4번의 선을 사용하였다.닭꼬리에 있

는 선의 수 역시 재임과 연결되어 선 하나는 크고 무거운 옹기이며 수가 많을수록

기물이 얇고 가벼운 옹기를 말한다.

<圖 93>계미문

⑤ 문형문 (文形文)

옹기에 나타난 글자는 손가락그림이 아니라 잿물이 마른 후에 새겨 넣은 것으로

주로 필요와 용도에 따른 각인이 많다.글을 배우기 시작하는 아이들이 담장,벽

등 모든 공간에 글씨를 써놓듯이 늦게 글을 깨우치는 장인들이 자기 이름이나 주

문한 사람의 이름을 쓰기도 하고 가정의 부귀와 장수를 기원하는 의미의 복(福),수

(壽),희(囍)등을 많이 썼다.예를 들어 순창에 사는 복실이네 것임을 표시하기 위

하여 순창,복실을 기물의 안쪽표면에 쓰고 건강과 부를 위하여 쓰기도 하였다.

<圖 94>문형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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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산형문 (山形文)

산형문은 초화문과 비슷하게 발달된 것으로,자유로운 두 곡선이 서로 연결되어

파상형의 모양을 이루고 있다.눈앞에 보이는 산이 갑갑하여 정복하고 싶은 마음을

산간지역에 사는 장인들이 나타내었으며 파도문이나 게문과 흡사하기는 하나 자유

로운 곡선이 서로 연결되기도 하고 겹치기도 하며 산의 모양을 하고 있는 부분이

차이가 난다.경우에 따라서는 독립된 자유로운 곡선이 좌우로 3~4개 연결되지 않

고 전개된 형태도 볼 수 있다.대체로 작은 옹기에는 없고 대형 옹기의 몸체 중앙

이나 어깨부분에 많이 시문되는데,손가락의 검지와 중지를 이용한 한 개 또는 두

개 이상의 선으로 표현된다.산문은 단독으로 그려지기도 하며,항아리의 어깨부분

에 그려질 때 2~3줄의 목질띠나 근개띠 사이에 그려지기도 한다.

<圖 95>산형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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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대칭문 (對稱文)

① 해문 (蟹文)

전라도 지역의 장식소재로 많이 쓰였고 해안지역에 많은 분포를 갖고 있는데 서

해안은 갯펄이 많아서 게들의 모습을 쉽게 볼 수 있기도 하였고 작은 형태의 지그

재그문이나 파곡선문을 시문하고 그 양끝을 길게 발달한 곡선과 연결한 형태로 모

양이 마치 게 형상같다하여 붙여진 이름이다.1~4번의 선을 파선으로 그리고 양끝

을 길게 내리며 주로 물동이에 장식되었다.양끝을 내리지 않으면 파도그림과 비슷

하여 혼동을 갖게 된다.

<圖 96>해문

② 귀면문(鬼面文)

귀신의 얼굴을 그린 귀면은 우리나라 무속신앙의 한 방편으로서 벌레와 같은 이

물질의 침투나 부정을 막는 부적의 역할을 하였다.평야나 산간지역에서 볼 수 있

으며 전의 가까이에 장식하였다.나비 형상 같기도 하나 눈과 눈썹이 올라가는 무

서운 인상을 담았다.

<圖 97>귀면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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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접형문(蝶形文)

조밀한 지그재그의 모양이나 추곡선문을 대칭이 되게 종으로 시문하고 상단 중앙

에서 두 개의 긴 곡선이 그려진 형태로 더듬이를 상징하는 상단 중앙의 곡선이 4

개가 시문되기도 한다.63)우리나라 설화에서 소식을 전해주고 과부의 옷섶에 수놓아

표기한 나비문은 장인 중에 홀아비가 있어 과부에 대한 연모하는 마음을 옹기에

옮겼다.익것은 나비의 형상을 표현한 것으로 조문과 운문처럼 뚜렷한 형상보다는

해학적 상징성을 표현한 문양이다.해안지역에서는 찾을 수 없고 양손을 이용하여

장식하였다.주로 충청남도에서 많이 그린 문양인데 충남과 전북을 자주 오가던 장

인들의 영향을 주로 받았다.64)

<圖 98>접형문

63)정명호,『실학사상연구 10.11권 -전통미술에 보이는 옹기에 대한 연구』,무악실학회,1999,p.815

64)유근준,『한국 문양의 특성 및 그 현대화에 관한 미학적 연구』,예술진흥계,1968,pp.1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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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문

시기
장식무늬 시문방법

성

형

후

손띠문

-기벽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인위적인 힘으로 소지를 밀어

내고 바깥쪽에서 검지와 장지를 이용해 잡아주어 양각의

띠를만드는장식방법.

-외관상 목질띠와 흡사하지만 기벽 안쪽에 음각선이 생기

는것이차이점.

근개띠문 -근개의모서리를이용해물레를회전시켜선을넣는방법.

목질띠문

-근개를 이용하여 목질띠를 붙이고자 하는 곳에 표시를 한

후 그 위에 목질을 길게 늘려 검지와 장지로 일정한 두깨

로밀고나가는방법

-외관상손띠와흡사하나바깥쪽만양각으로시문됨.

압인문
-근개를 상하로 두줄씩 시문하고 그 안에 손가락과 손톱,

근개,수레를이용하여일률적인넓이로눌러주는방법.

음각문
-근개나 날카로운 도구 또는 손톱등을 이용하여 간결한 선

으로시문하는방법.

인화문 -도장을만들어근개띠사이에찍어시문하는방법.

시유후 수화문

-시유 후 손이나 근개,날카로운 도구를 사용해 긁어내는

방법.

-유약과소지와의대비를이용한기법.

기타

손띠변형문
-방법은 손띠문과 같으나 바깥쪽에서 잡아주는 것이 없으

며근개띠사이에서지그재그로넣는방법.

나뭇잎

붙이기

-성형 후 수분이 남아 있을 때 나뭇잎 등을 붙인 후 시유

를하고나뭇잎을떼어내는방법.

-유약과소지와의대비를이용한기법.

<표 3>옹기의 시문시기별 장식무늬



- 56 -

(1)임진강 이북 지역

배의 중앙부분에 3~5개의 음각선대를 넣어서 다른 지역과 차이를 보이는가 하면

잔잔한 한 줄기의 파도문양의 양각선을 배의 중앙부에 넣고 그 위쪽에 붕어를 치

는 등 비교적 간단,담백하게 처리하였다.

(2)서울을 중심으로 한 중부 지역

1.서울 지역과 경기도 지역

다른 지역에 비해 옹기의 문양은 다양하고 조선의 통치이념과 시대상이 깃들어

있는 것을 엿볼 수 있다.선비의 사상이 깃든 매(梅),난(蘭),국(菊),죽(竹),송(松),

산수(山水)를 비롯하여 해와 달이 빠진 오악 등이 있으며,염고용 옹기에는 용,봉

황 등의 왕실 전용문양과 불로초,당초무늬가 주로 사용되었다.그리고 조선후기

왕실용 콩나물 시루에는 아주 치밀하고 섬세하게 선각된 기하학 문양이 나타난다.

또한 옹기기벽에 근개띠,손띠무늬를 비롯하여 나비무늬,붕어무늬,꽃무늬,도장법

등의 다채로운 무늬 그림이 그려졌으나 지금은 주로 근개띠와 손띠,수화(手花),난

초무늬 등이 그려지고 있다.이중에서 손놀림에 의해서 자유자재로 그려지는 수화

무늬는 매우 소박하면서 자연스럽고,선이 활발하며 생동감이 넘치고 있다.그리고

대나 난초를 칠 때 ‘수(壽)자’나 ‘희(喜)자’를 시유로 처리하면서 절개,효친(孝親)

등에 관심을 두었다.물론 물고기와 숲 또는 길상으로 박쥐무늬를 넣어 부귀다남

(富貴多男),무병장수(無病長壽)와 함께 소원성취를 기원하는 의미들이 깃들어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2.강원도 지역

이 지역의 옹기 표면에 장식한 무늬는 손띠무늬를 비롯하여 근개띠무늬,도장법

등이 시문되어 있으며 날그릇을 잠시 건조시킨 후에 그릇 표면에 두손으로 늘씬한

난초무늬를 비롯하여 꽃무늬 등을 시문한 것을 찾아 볼 수 있다.

3.충청도 지역

옹기무늬는 난초무늬를 비롯하여 기러기,붕어,나비,꽃무늬,도장법 등이 그려져

있다.그러나 현재는 옹기점의 시유방법의 단절과 노동력부족으로 근개띠와 손띠무

늬만을 사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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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금강을 중심으로 한 중부 이남 지역

1.전라도 지역

전라도에서 흔히 찾아 볼 수 있는 옹기를 장식하는 무늬로는 손띠와 근개띠,n형

손그림이 있다.북부 지역의 단조로운 한줄기의 파도무늬에 비하여 수많은 파도무

늬를 넣거나 숲,수염 있는 잉어,벌과 나비가 꽃에 날아들고 포도송이가 주렁주렁

열리는 모습,그리고 직설적인 남근을 양각하는 등 사실적이며 선정적인 경우가 표

현되었다.

2.경상도 지역

경상도 지역의 옹기무늬는 대부분 소멸되고 손띠와 근개띠가 시문되고 있는데 이

러한 무늬의 소멸은 노동력 부족과 전통기법의 단절로 보고 있다.

3.제주도 지역

제주옹기에서 볼 수 있는 여러 문양들은 자연의 모습과 인간내면의 심상,무위자

연적 세계관을 잘 반영하고 있다.빗살무늬와 비슷한 보로롱문65),명문66)은 인간

내면의 심상을 나타내며 파도문과 너울문,선문은 자연의 모습을 나타내었고,수레

문,조막문,불꽃문,소라문,조개문은 무위자연(無爲自然)적 세계관을 표현하는 문

양이라 할 수 있다.대부분의 문양들이 자연을 대상으로 변형된 문양들임을 볼 수

있다.

65)보로롱문이란 대나무를 얇게 깎아서 만든 술테(보로롱)라는 대나무 칼을 이용하여 기물의 외벽에 대고

표면 마찰에 의해 튕겨서 만들어내는 문양으로 대부분 옹기의 몸통부분에 그려진다.

66)명문은 옹기의 어깨부위에 이름이나 제작년도 등을 새긴 문양으로 문양의 의미를 넘어 기록성을 강하

게 띄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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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圖 99> 옹기를 만들기 위해서는 질(점토)과 물레 그리고 방

망이,밑가새칼,도개,수래,근개,목가새칼,물가죽,

들보(들채)등의 도구가 필요하다.(圖 99)

이러한 도구는 도구통에 담아 놓고 쓰는데,도구의

재질이 나무로 되어 있어 벌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

도구통에 물을 담아 그 속에 담가 두고 쓴다.

먼저 질 덩어리를 물레 위에 올려놓고 방망이로 두

들겨 판판하게 밑판을 만든다.(圖 100~圖 101)

<圖 100>

<圖 101>

<圖 102> <圖 104>

<圖 103>

밑판을 정해진 크기에 맞춰,물레의 원심력을 이용

해 밑가새칼로 잘라낸 후,태렴한(가래떡처럼 만든)

질을 밑판 주위에 두르고 방망이로 판판하게 펴준다.

(圖 102~圖 104)

제4절 제작기법의 특징

1.옹기의 제작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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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圖 105> <圖 106>

<圖 107> <圖 108>

밑판 주위에 두른 질을 이음새가 떨어지지 않도록 밑판에 손으로 눌러 준 후,또

하나의 태렴한 질을 올려놓고 손으로 눌러 이어준다.그 다음 바깥쪽은 수래를,

안쪽은 도개를 이용해 항아리의 기벽을 다진다.이렇게 다져주면 질이 단단해지고

질 속에 남은 기포도 빠진다.(圖 105~圖 108)

<圖 109> <圖 110>

<圖 111> <圖 112>

앞에서와 같이 태렴한 질을 붙여 가면서 수래와 도개를 이용해 다듬는데,이 작

업은 항아리가 클수록 그만큼 여러 번 반복된다.큰 항아리는 속이 깊어서 손으로

다듬는 작업에 제한을 받으므로,밑에서 어느 정도 형태를 갖추면서 다듬어 올라가

야 한다.(圖 109~圖 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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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圖 113> <圖 114>

전체 형태가 형성되면 항아리 입구에 테두리인 전(시욱)을 붙이고 물가죽을 이용

해 매끄럽게 다듬어 준다.(圖 113~圖 114)

<圖 115> <圖 116>

근개를 이용해 항아리의 기벽을 다듬는데,이 과정에서 마지막으로 남은 이물질

이나 작은 모래 알갱이 등이 제거된다.이때 근개띠나 목질띠를 넣어 주기도 한다.

마지막으로 손잡이를 만들어 붙여 완성시키는데 손잡이를 잡기 편하도록 붙이고자

하는 곳의 항아리 기벽을 손으로 살짝 눌러 준 후 손잡이를 붙인다.

(圖 115~圖 116)



- 61 -

<圖 117>

완성된 항아리 밑을 밑가새칼로

정리한 다음 들보를 이용해 물레에서 떼

어낸 후,건조장(송침)으로 옮긴다.물레를

이용해 만들어진 날그릇은,그늘지고 통풍

이 잘 되게 만든 건조장에서 보통 한가마

분량이 될 때까지 열흘 내지 보름정도 말린

다.(圖 117~圖 120)

<圖 118>

<圖 119> <圖 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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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圖 121> <圖 122>

<圖 123> <圖 124>

잿물칸에 침전된 잿물(유약)을 잘 저어

준 후,건조된 항아리에 잿물을 골고루 균

일하게 입혀준다.

잿물이 입혀진 항아리를 쳇다리 위에

올려놓았다가 잿물기가 골고루 스며들면

내려놓는다.그리고 잿물이 마르기 전에

손띠그림을 그린다.

(圖 121~圖 125)

<圖 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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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圖 126>

잿물 입히기가 끝난 날독들을 가마 안에

차곡차곡 채워넣고 불 때기를 기다린다.이것

을 ‘옹기를 잼한다’고 한다.잼할 때나 구워진

옹기를 꺼낼 때 드나드는 문을 혈문이라고 한

다. (圖 126)

<圖 127>

처음에는 약한 불로 서서히 열

이 오르도록 하는데,이를 ‘핌불’

이라한다.핌불은 이틀 정도 때는

데 이렇게 하면 가마 안의 습기와

냉기를 서서히 제거하면서 화력을

돋울 수 있다.핌불에는 삼사 년

말린 참나무를 쓴다.나무가 타들

어 가면서 불이 조금씩 세지기 시

작하면 고무래를 이용해 장작불을

가마 속 깊숙이 밀어 넣는다.

(圖 127~圖 128)

<圖 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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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圖 129>

통소나무를 넣어 화력을 높인 후,잡목을 태워

가면서 불의 세기를 유지해 준다.이 불을 ‘돋움

불’또는 ‘데낌불(댕기는 불)’이라 하는데,보통 하

루정도 땐다.이때는 창솔구멍을 닫아 둬야 하는

데 ‘창불’(창솔구멍으로 때는 불)땔 때를 대비하여

미리 창솔구멍을 살짝만 열어 놓고 가마 안의 불

세기를 주시하면서 이후 장작을 던져야 할 위치

등을 계획해 둔다.(圖 129)

<圖 130> <圖 131>

고무래로 장작불을 밀어 넣으면 점차 화력이 높아지면서 돋움불이‘큰불’이 되는데,

이 때 창솔구멍으로 항아리가 익어가는 정도를 확인해 가면서 혈구(가마 앞부분의

입구)에 소나무 장작을 가득 채워 넣어 불의 세기를 최고조로 높인다.이 불을 ‘녹일

목(녹임불)’이라고도 한다.이때의 온도는 섭씨 1,000~1,200℃ 정도까지 이르게 된다.

(圖 130~圖 131)

<圖 132>

창불을 땔 때쯤 혈구의 남은 구멍 30% 정도를

더 막아주고,창불을 때기 시작하면서 혈구도 계

속해서 막아준다.창불이 가마의 70%정도 올라갔

을 때 혈구에 벽돌을 채우고 진흙을 이겨 발라

완전히 막은 후,나머지 창불을 마저 때준다.

(圖 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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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圖 133>

창불을 마저 때면서 가마 뒷부분의

굴뚝 구멍을 흙벽돌을 쌓아 아래부터

막기 시작한다.창불을 다 때고 나면

뒷부분의 굴뚝 구멍도 다 막아 버리

고,진흙을 이겨 발라 창솔 구멍도 막

아준다.(圖 133)

<圖 134>

가마 뒤쪽의 굴뚝 구멍까지 다 막고

나서 다시 앞에서부터 모든 구멍이 확

실히 막혔는지 확인한다.

(圖 134)

<圖 135> <圖 136>

혈구와 창솔구멍을 막고 가마가 식은 다음 일주일 정도 후에 옹기를 꺼내는

데,우선 혈문을 열어 구워진 옹기를 확인한다.(圖 135~圖 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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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圖 137>

<圖 138> <圖 139>

구워진 옹기를 꺼낸다.

잘 구워진 옹기를 두들겨 보면 쇠를 두드릴 때 나는 소리처럼 맑은 소리가

나며 색깔도 검고 윤기가 난다.(圖 137~圖 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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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옹기의 제작기법

(1)옹기의 제작기법

옹기 공정에서 사용되는 독특한 옹기 제작 방법으로 타렴이 있는데 베게타렴(배

기태림),쳇바퀴타렴,치타렴의 3가지 방식이 있다.

(가)베게타렴 (베게태림)

베게타렴은 서울,경기도,강원도,충청도,경상도 등에서 사용되는 방법으로,도자

기의 코일링 기법과 비슷하나 코일링 후에 도개와 수레라는 옹기 공방에서만 사용

되는 도구를 통하여 기벽을 두드려 형태를 만들어 가는데67)길이는 보통 2.5~3m

이며 위에서 아래로 밀어 쌓는 방법을 말한다.여기서 베게태림이라는 용어의 어원

을 살펴보면 ‘태림’혹은 ‘타렴’이라고도 하는 이 말은 ‘타리다’에서 나온 말로 실을

타리듯 흙가래를 타려서 올라가는 모습을 말한다.

다.그리고 베게태림의 ‘베게’는 바느질하듯 ‘박다’라는 말에서 나온 것으로서 흙가

래를 붙이는 모습이 마치 바느질을 한땀 한땀 베기는 듯한 모습과 같아서 베게태

림으로 불리어졌다고 한다.68)베게타렴의 장점은 대형기물을 제작하는데 유리하다

는데 있다.

(나)치타렴

치타렴은 남한지방에서는 사용하지 않으며 북한의 함경도 지방에서 사용했다고

하는데 점토의 형태는 베개타렴과 같으나 기물을 쌓는 법이 다르며 이는 아래에서

위로 뽑아 올리는 형식이다.제작 시간은 단축이 되지만 대형기물 제작은 어렵다.

(다)쳇바퀴타렴

쳇바퀴타렴은 전라도의 해안지방에서 주로 행하는 방법으로 코일대신 긴 흙판을

5~10cm의 너비로 길이는 2.5~3m,두께는 1.5~2cm로 하여 쌓아 올라가는 방

식인데 이러한 기법은 세계 유일한 기법으로 전라도에서만 행해지는 특이한 방법

이다.간혹 충청도에서도 행해진다.쳇바퀴 타렴이란 용어 중 ‘쳇바퀴’란 말은 흙판

을 물레 위에 올린 모양이 부엌에서 사용하는 ‘체’의 둥근 프레임과 같다고 하여

67)김영문,『옹기문양 연구』,단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1979,p.13

68)『월간디자인 2월호』,1985,p.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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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겨난 것이다.

(2)옹기의 성형기법

성형 기법에는 두가지 기법이 있는데 옹기는 타날법에 의하여 제작되는 기물과

썰질법으로 제작되는 기물이 있다.타날법은 기물의 벽을 도개와 수레로 두드려 제

작하며,썰질법은 흙가래를 쌓아 올려 두드리지 않고 한 번에 성형을 끝내는 기법

을 말한다.

(가)타날법(두드림 성형법)

타날법은 대형기물을 성형할 때 사용되는 성형방법으로 백토가루를 독물레 위에

뿌린 후 점토를 물레 위에 놓고서 방망이로 두드린다.이렇게 밑창을 만든 후에 이

주위에 길게 늘인 흙가래를 한 줄씩 쌓아 올리고 도개와 수레를 이용하여 두드려

제작하는 기법이다.

(나)썰질법(흙가래 끌어올림 성형법)

썰질법은 30cm 이하의 소형 기물 (간장종지,물동이,작은 항아리)을 만들 때 사

용되는 방법이다.옹기의 뚜껑(소래기)등을 만들 때 쓰이는 방법으로 타날법 성형

과 마찬가지로 독물레 위에다 백토가루를 뿌린 후 밑판을 만들고서 흙가래를 두

세줄 붙인 다음 물가죽으로 흙가래를 끌어 올려 ‘전’을 잡는다.

3.지역에 따른 제작기법

(1)중부지역 (서울,경기,충청지역)

중부지역에서는 베게태림으로 태림성형69) 하는데 타렴이라고도 불리우며 타래

(coil)를 한단 한단 쌓아올리는 테쌓기방법이다.타래의 길이는 2.5~3m이다.이

지역에서는 겨울철 한파의 영향을 많이 받으므로 동파에 견딜 수 있도록 배게태림

으로 두껍고 단단하게 제작하며 형태상 바닥의 넓이와 전의 넓이가 비슷하게 제작

한다.또한 강원도 지역 역시 베게태림으로 성형한다.

69)흙타래를 쌓아 서로 붙일 때 손가락으로 이용해 아래로 늘려 붙이는 행위를 말한다,『월간공예』,

1990,p.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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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제작방법

중부지역 베게태림,썰질법

강원도지역 베게태림(나선형으로 타래쌓기)

전라도지역 쳇바퀴 태림

경상도지역 베게태림(4각,6각의 흙가래 이용)

제주도지역 쳇바퀴 태림(전라도 지방에서 유입)

(2)전라도

전라도 지역의 성형방법은 쳇바퀴 태림질로 세계적으로 찾아 볼 수 없는 유일한

기법이라 하겠다.70)타래의 점토는 가로 250~300cm,세로 5~7cm,높이 1.5~

2cm인 판장으로 만들어 쌓아올린다.바닥이 구연부에 비해 매우 좁고 어깨가 넓게

발달한 것이 특징으로 둥글타래 3개 높이는 넓적타래 2개 높이와 같다고 한다.71)

(3)경상도

경상도 지역의 성형방법은 베게태림이다.중부지역이나 강원도 지역과 달리 둥근

흙가래가 아닌 4각이나 6각으로 가늘고 긴 흙가래를 만들어 제작하였다.서리기방

법으로 타래를 코일처럼 감아올리는 특징이 있다.72)

(4)제주도

제주도 지역은 성형방법은 전라도와 같은 쳇바퀴 태림이다.사면이 바다로 둘러

쌓여있는 도서지방의 지리적 특징으로 식수문제로 물허벅,물독 등 이 지역 특유의

식수운반용기의 발달을 초래하였다.73)

<표4>지역에 따른 제작방법분류

70)김영문,상게서,1978,p.15

71)전기,청송옹기장 이무남씨 제보

72)윤적법,권상법이라 칭하는 것은 도자기 용어에서 따온 것이다.

73)양재심,상게서,1984,p.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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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에서 비교한 바와 같이 일반적으로 옹기를 성형할 때 방법은 보통 떡가래와 같

이 가늘고 길다란 타렴을 만들어 옹기의 벽을 쌓아 가는 게 상례이나 전남지방에

서는 일반적인 타렴기법과는 달리 정방형의 점토 덩어리를 만든 후 마치 ‘판장’과

같이 얇으며 넓고 길다란 질재기를 땅에 좌우로 쳐가면서 늘려 나간다.이때 질판

장 안에 있는 기포나 미처 골라내지 못했던 이물질도 빼내면서 조금 넓어지면 판

장 전체를 뒤집어가며 돌리면서 질판장을 얇고 길게 늘인다.

적당히 얇아지면 마감하며 이렇게 만들어진 질판장을 보통 3~5장을 사용하여

하나의 기형을 돌려서 적당히 얇아지면 마감한다.성형하게 되며 밑바닥을 만들어

놓고 그 바닥의 외곽선 위에 질판장을 올려놓아 타날법과 썰질법으로 성형해 가는

방법으로 바닥과 판장사이의 공간을 메우기 위하여 고역을 돌린 후74)붙여 나간다.

이렇게 반복하여 3~5장을 붙이면 하나의 기물이 완성되며 그 외의 방법은 다른

지방과 거의 동일하다.타 지방에서의 성형방법은 둥글게 질재기를 하여 성형하지

만 이 지방의 성형방법은 판장형 질재기를 하여 성형하므로 아주 큰 기물은 타 지

방에 비해 만들기 어렵다.일차적으로 타 지방에서 사용하는 베게타렴에 비해 쳇바

퀴타렴을 해서 성형하면 시간상 단축되는 장점이 있다.그러나 판으로 되어 있어

큰 기물 성형시에는 높이 올라가면 아래쪽에서 받쳐주는 힘이 약하여 쳐지기 쉬우

므로 성형의 단점이 있다.

74)고역돌리기 -물레 성형 시에 판장과 판장사이의 공간을 메우기 위하여 점토 덩어리를 가락으로 만들

어 외부와 내부의 틈에 물레를 돌리면서 채운다.타지역에서는 ‘청타렴한다’고 부르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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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절 조형적 특성 분석

옹기를 제작한 장인들의 미적인 감각은 실용성을 바탕에 두고 기능을 반복 숙달

하는 과정에서 나온 잠재적인 감각이라 할 수 있다.이들은 옹기의 외형적인 조형

미를 그다지 크게 고려하지 않았고 화려하거나 세밀한 장식표현을 위해 인위적인

노력을 하지도 않았다.이렇듯 옹기 형태의 곡선은 인위적인 멋을 부리거나 억지로

조작한 것이 아닌 실용성과 기능성을 바탕으로 생겨난 자연스런 곡선임을 볼 수

있다.이러한 형태에 있어서의 자연스러움은 옹기의 풍요로움과 순박함,그리고 꾸

미지 않은 순수한 미를 느끼게 하는 자연의 미를 가지고 있다.

옹기에 있어서 이러한 아름다움은 실용성에 충실한 작업태도에 있으며,또한 옹

기장이의 성실한 마음가짐에서 나오는 것이라 할 수 있다.옹기형태의 조형적 가치

는 즉 조형성은 실용성에 바탕을 둔 것이며,또한 그것은 우리 미술 전반에서 느껴

지는 꾸밈새 없는 순수 그 자체인 것이다.또한 옹기에서 보이는 장식 문양은 어떠

한 격식이나 계획됨이 없이 손놀림에 의해 자유자재로 그려지는데 그 활발함과 힘

찬 터치는 개방적이고 생동감이 있으며 삶의 응어리를 표현하는 것과 같은 느낌을

갖게 한다.옹기의 조형이미지의 시작은 초기 석기시대에 실용적 문체로 단순한 생

활용구로 제작되었을 것이다.따라서 조형이미지를 창출하는 옹기의 표현활동에서

는 자신의 의도에 따라 옹기를 제작할 요소들을 결합하여 재현적인 이미지나 기능

적인 의미 또는 표현적인 형태를 용기에 내재시킬 수 있다.조형요소를 조직하는

방식에 따라 각각의 다른 작품과 구별되는 독특한 특징을 지니게 되는데,옹기를

구성하는 주요 요소인 선,공간,형태,양감,패턴적 요소 등에 주안점을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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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선의 이미지

한국의 미는 여백의 미와 선의 미가 다양한 의미와 상징성을 내재하며 형상의 의

미를 표출하고 있다.도자나 자기가 가지고 있는 선은 그 자체가 의미와 상징성을

표현한 것이며,그것은 메시지를 전달하게 된다.한 예로 옹기 옆구리에 흐르는 완

만한 곡선은 여성적인 것을 형상화하고 있다.그림에서 보듯이 마치 화가들이 그리

는 나체의 여성 인체의 아름다운 곡선을 연상케 한다.반면 이와 반대되는 수직선

은 견고한 느낌으로 수평선이나 평행선은 안정감이 있고,경사진 선은 율동의 느낌

이나 동정감(動靜感)이 있다.75)그러므로 도자기에 나타난 선은 암시적이고 감정적

이며 구체적인 감정을 가진 채 형상으로 나타난다.따라서 선은 우아함,강함,평범

함,단순함,복잡함 등의 독특한 표정과 여러 가지 감정을 나타내게 되는데,이것은

보는 이로 하여금 느낌이나 감정에 대하여 수용적이고 지각력이 있으며 경험의 축

적을 요구한다.옹기의 전체 면에 흐르는 유유자적한 곡선의 부드러움과 선의 미적

감각은 하나의 예술적 경지에 다다른 창조의 형상화를 이룬다.

<圖 140>옹기에서 나타난 선의 이미지

75)W.칸딘스키,권영필 역,『예술에 있어서 정신적인 것에 대하여』,열화당,1979,p.80



- 73 -

2.공간의 이미지

공간은 그것이 가만히 있을 때 단순히 물질적 거리만을 의미한다.공간은 물체

사이에 존재하는 거리를 의미하기도 하지만 물리공간을 떠날 때 공존하는 허구적

공간과 만나며,허구적 공간의 상상적 개념을 정리하는 것은 인간의 머릿속에서 생

기는 일종의 상상적 공간이다.물리적 공간과 허구적 공간을 구성하는 실질적인 공

간을 ‘조형공간’이라 칭하고 조형공간은 옹기의 형태로 나타난다.따라서 물리공간

은 작품을 둘러싸고 있는 작품 외에 공간을 말하며,조형 공간은 작품 내의 공간을

말하고,여러 요소들 간의 상대적인 크기에 의해 공간감을 나타낼 수 있다.이 공

간에서 정신적 공간의 형태를 구성하는 것이 상상의 공간 즉 형상성의 공간이다.

이처럼 우리 조상들은 옹기를 통해서 여백의 공간에 인간이 생각할 수 있는 다양

한 형상성의 세계,즉 여백을 통한 여유의 세계를 도자기 공간에 남겼던 것이다.

옹기는 많은 종류의 수화문에서 나타나듯이 똑같은 혹은 비슷한 문양의 형태가

다양한 크기로 반복되면서 공간적인 효과가 깊어지는 것을 느낄 수 있다.또한 수

화문에 의한 선들이 만들어 내는 문양의 형상화는 공간감을 더욱 두드러지게 한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공간감과 깊이감은 면의 중첩,크기의 변화,화면상의 위치,색

상의 변화,수직적 배치,공기 원근법,선원근법,일점 원근법,다점 원근법 등으로

표현되며 인간의 영혼 불멸을 기원하며 어느 경우 인생의 덧없음을 옹기의 표면에

표현하여 형상화하였다.

<圖 141>옹기에서 나타난 공간의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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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형태의 이미지

형태란 선에 의해 둘러싸인 평면적인 공간 영역을 말한다.선에 의해 나타나는

윤곽 흔히 2차원적인 공간이라고도 하며 윤곽선은 형을 의식하는 효과를 갖는데,

반드시 선으로 그려야 하는 것은 아니다.옹기를 감상하다보면 양감이나 색과 질

감,명암 영역의 경계선은 선으로 그려지지 않지만 물체와 공간을 구분하는 윤곽선

으로 나타나고 표현되므로 2차원의 공간에서 형태로 인식된다.또한 옹기는 유기적

인 모양의 구름,동물,식물,문자,파도와 같은 자연을 바탕으로 한다.이러한 표현

은 나아가 자연 그대로를 표현한 ‘고유형’과 자연을 변형한 ‘변형형’,그리고 현실에

없는 것을 창조한 ‘창조형’으로 구분할 수도 있다.앞서 밝힌 옹기의 수화문으로 구

분시킨다면 고유형은 초화문,나비문,곡식문 등이고,변형형은 죽엽문,홍형문,운

문 등이고,창조형은 파곡선문,용수철문,지그재그문 등이다.이처럼 형상성은 옹

기 외양 표면에 나타난 수화문으로도 나타나지만 옹기 외양이 가지고 있는 나선

자체로도 형태가 나타난다.또한 그 윤곽선만 아니라 색,질감,명암 영역으로도 얼

마든지 만들어진다.이러한 것들이 입체로 나타날 때 형태라고 하기도 하고 3차원

적 공간이라고도 한다.옹기는 분명히 3차원 공간의 형태로 나타난 조형물이지만

그 외양의 선은 수화문과 외양의 아웃라인(outline)등에서 2차원적인 곡선의 부드러

움이 간결하게 표현되었으며,경우에 따라 우아한 여성미를 나타내는 형상성을 도

출하고 있다.

<圖 142>옹기에서 나타난 형태의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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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양감의 이미지

양감이라는 단어는 부피처럼 과학적인 의미가 내포되어 있다.특히 물리학에서

물체의 양감(질량)은 그 물체를 움직이는데 필요한 힘의 크기를 의미한다.따라서

양감이 큰 물체를 움직이기 위해서는 더 많은 힘이 필요하다.입체적인 미술에서

양감은 물체가 지닌 무게감을 의미한다.특히 옹기는 덩어리(mass)가 지니는 양의

감각적 표출이 잘 조화된 조형물이다.여기서 양감은 그것을 만져봄으로써 질감을

느끼고,들어보거나 안아 봄으로써 부피감을 느끼며,들어보고 흔들어 보아 중량감

을 감지하면서 그 느낌을 얻는다.그림에서와 같이 옹기의 양감은 풍부한 재질에서

느껴지는 상상적 감각과 무게감에서 오는 중후한 맛이 있는 감각과 정서의 교감이

다.그러므로 대부분의 옹기는 가장 기본적인 양감을 가지고 실제의 온도가 아닌

재질과 형태감 등에 따라 감상자에게 따뜻함으로 다가간다.

<圖 143>옹기에서 나타난 양감의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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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패턴의 이미지

패턴은 주의나 이즘이라기보다는 미술사속에서 인류의 시작과 함께 표현되어져

내려온 하나의 표현양식이다.이것은 독립된 혹은 여러 개의 모티브를 가지고 체계

적으로 반복해서 사용하는 기법을 지칭한다.넓은 의미에서 패턴은 모든 유형의 표

면에 존재하는 그 나름대로의 독특한 표면적 특성이다.예를 들어 이러한 표현이

적용된 빗살무늬 토기의 선에 의한 패턴은 가장 오래된 패턴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다.이처럼 패턴은 형태의 가장 기본이 되고 선사시대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 항

상 존재해 오고 있는 가장 순수하고 근원적이며 영원성을 가진 형태이다.76)또한

대상의 비재현적 요소를 내재하고 있는 추상 형태이며 일반적으로 정확함과 차가

움의 의미를 지닌 이지적인 형태라고도 볼 수 있다.77)이러한 형태들은 점,선,면을

포함한 원,삼각형,사각형,다각형과 같은 기본적인 형과 그것들의 높이,폭,길이

등의 변화에 의해 이루어지는 입체를 함께 포함한다.그러므로 패턴은 인간의 이지

적인 사고 체계에 의해 창조된 자연의 은유적 형태 혹은 정제된 형태라고 할 수

있으며,이것은 곧 자와 각도기 등으로 그려질 수 있는 삼각형,사각형,원 등의 수

학적인 계산이 가능한 창조적인 형태이다.특히 질서를 가지고 되풀이되는 반복적

인 패턴은 큰 단위 속에서 점,선,면,방향,텍스추어 등이나 색채적인 대비와 대

립 등에 통일성을 부여하므로 리듬감과 같은 간결한 시각적인 효과를 자아낸다.

<圖 144>옹기에서 나타난 패턴의 이미지

76)최병상,『조형』,미서관,1987,p.166

77)하석우,『입체조형』,미진사.1991,p.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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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적으로 볼 때 전라도 옹기는 우리가 식생활에서 쓰이고 있는 발효음식들을

저장하며,옹기가 구워지는 과정에서 검댕이를 입히는데 검댕이로 인하여 옹기 자

체에 방부성 물질이 입혀졌음을 볼 수 있다.그리고 자연에서 얻어지는 잿물을 이

용하여 만들기 때문에 그 어떤 용기들보다도 견고하고,옹기를 만들 때에 주위의

땔감들을 분배하고 태토의 질과 양을 분석한 다음 계획을 수립함으로서 제작비 또

한 절감할 수 있다.

전라도 지역은 다른 지역들에 비해 기후가 따뜻하고 일사량이 많아 내용물이 변

질되기 쉽기 때문에 옹기형태 또한 다른 지역과 확연히 구분되는 것을 볼 수 있는

데,먼저 전라도 지역은 경상도 지역보다 배가 덜 부르지만 타지역에 비해서 배가

어느정도는 부른 편이며 어깨부분이 넓은데 반하여 입은 약간 좁으나 중부지역보

다는 배에 비해 입이 넓은 것을 볼 수 있다.또한 어깨가 넓은 편인데 비해 전이

좁아 날씬한 느낌을 주는 특징이 있고 뚜껑은 북쪽지역보다 깊으며 이가 꼭 맞게

만들어졌다.어깨가 넓고 입을 약간 좁게 만든 이유는 기후가 따뜻하여 부패되는

확률을 최대로 막아주고 햇빛을 차단하기 위함이고,뚜껑의 깊이가 깊고 꼭 맞는

것은 타지에 비해 강우량이 많아 습해져서 음식에 벌레가 생기기 쉬우므로 이를

막기 위해 뚜껑의 깊이가 깊고 이음새가 잘 맞는 특징이 있다.

전라도 지역에서 주로 하는 옹기장식은 손띠와 근개띠,목질띠와 n형 손그림,용

수철,초화,구름,파도,게,닭꼬리그림 등을 주로 많이 그림이 장식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다.북부지역의 단조로운 한줄기의 파고무늬에 비하여 수많은 파도무늬를

넣거나 숲,수염이 있는 잉어,벌과 나비가 꽃에 날아드는 그림,포도송이가 주렁주

렁 열려있는 모습,그리고 직설적인 남근을 나타내는 등 사실적이며 선정적인 묘사

가 많이 들어가 있다.전라도 지역에서 제작된 옹기는 위와 같은 이유로 어깨가 넓

고 풍부한 곡식을 거장하기 위하여 용량이 큰 대옹이 제작되었으며,대옹의 풍만하

고 넓은 면에 대담하고 큰 손놀림의 그림을 많이 그려졌다.그래서 타지역에 비해

전라도 옹기는 형태가 크며 많은 장식과 대담한 무늬를 발견할 수 있다.전라도 옹

기의 발색도는 진한 적갈색이 많으며 연홍색,진홍색의 빛깔이 나타난다.

전라도 옹기 속에는 또한 조형적인 특징인 선,공간,형태,양감,패턴적 요소가

숨어 있음을 볼 수 있다.옹기가 가지고 있는 선은 마치 여체의 부드럽고 곡선적인

흐름과 비슷한 느낌을 느끼게 해줌으로 안정감을 주며 우아함,단순함 등의 다양하

면서 독특한 표정들을 담고 있다.또한 전라도 옹기를 통하여 옹기를 놓은 자리를

제외한 여백의 공간을 통하여 인간이 생각할 수 있는 여유감을 느끼게 해주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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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한 동물,식물,문자,파도 등의 자연의 문양과 자연을 변형한 자유로운 문양들로

하여금 새로운 형태를 우리에게 표현하고 느끼게 해준다.그리고 전라도 옹기가 지

닌 전체적인 덩어리감을 통하여 그 덩어리가 지니고 있는 양감을 느끼고,감지해보

고,안아보면서 그 무게감에서 오는 중후한 맛을 나타낸다.또한 옹기는 다양한 표

면 장식이나 무늬를 통하여 때로는 반복적으로,때로는 단순화하여 표현하였다.점,

선,면을 이용하여 다양한 형태를 만들고 그 안에 새로운 패턴을 적용시켜 통일감과

리듬감 등 간결하며 시각적인 효과를 자아냄을 볼 수 있다.

전라도 옹기의 제작기법으로는 쳇바퀴타렴으로 전라도의 해안지방에서 주로 행해

지는 방법으로 코일 대신에 긴 흙판을 쌓아 올려나가는 방식인데,이러한 기법은

세계 유일한 기법으로 전라도에서만 행해지는 특이한 방법이다.타 지방에서 사용

하는 성형방법은 둥글게 질재기를 하여 성형하지만 전라도 지역에서는 판장형 질

재기로 성형을 해나가기 때문에 아주 큰 기물은 타 지방에 비해 만들기 어려우나,

타 지방에서 사용하는 베게타렴에 비해 쳇바퀴타렴을 하여 성형하면 시간상 단축

되는 장점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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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결 론

필요에 의해서 지녀온 생활용기로서의 옹기는 서민들의 삶과 정서 속에서 자연스

럽게 정착되고 발전되어져 왔다.옹기는 우리민족 고유의 생활용기로서 전통적인

생활구조와 식생활에서 매우 중요한 요소로서 우리의 삶과 밀접한 연관을 지니고

있는 동시에 우리만이 갖고 있는 독창성과 조형성을 지닌 생활도자기임에 틀림없

다.또한 옹기는 간장,된장,고추장,젓갈 등 우리가 부식으로 사용하고 있는 발효

식품들을 저장,보관하는 역할을 하며,옹기의 내․외벽에 시유되는 잿물은 식물성

재를 사용하는데 그 잿물 속에 방부성 물질이 들어있어 방부효과가 나며,내화성이

있는 점토로 만들어서 견고성이 높음을 알 수 있다.

옹기는 조형성에 있어서도 무엇보다도 중요한 부분은 전통옹기의 형태와 장식문

양으로 지역적 특성에 따라 조금씩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그 중에서도 지역에 따

라 가장 독특한 조형적 특징을 지닌 옹기의 형태는 지역의 기후와 일사량 정도,내

용물의 종류와 크기에 따라 각기 그 형태적 특징을 다르게 갖는 것을 볼 수 있다.

지역별 특징을 보면,서울과 경기도 지역의 옹기는 달걀형의 형태를 하고 있으며

어깨보다 배가 더 부르고 입의 지름이 밑지름보다 약간 넓은 아담한 형이며,연꽃

봉우리 형태의 꼭지가 달린 뚜껑을 덮어 놓음을 볼 수 있다.그리고 충청도 지역의

옹기는 목부분이 높고 약간 벌어진 형태가 많으며 전체적으로 투박하나 견고한 형

이다.경상도 지역의 옹기는 상체가 풍만하고 하체가 약간 훌쭉한 형으로,어깨가

벌어지고 가슴은 풍만한데 아랫배부터 훌쭉하다.입지름이 밑지름보다 넓고 높이와

어깨의 지름은 비슷하며,전라도 지역의 옹기는 달항아리와 유사한 둥근 형으로 높

이가 배지름보다 약간 높고 입지름과 굽지름도 거의 같으며 배가 둥그스름하여 풍

만한 형이기 때문에 비교적 용적이 큰 항아리들이 많다.

옹기의 장식은 자연에서 얻은 소재로서 제작과정에서 쉽게 할 수 있는 것으로 장

인의 손끝에서부터 풍만한 곡면 위에 그려진 순수하고 소박한 장식이 나타나는데

그게 바로 한국인의 정서이기도 하다.옹기 장식 속에는 생활 속의 자연스러운 미

가 표현되어 있으며 우리의 심성이 가득 담겨져 있다.옹기의 장식은 크게 성형과

정상의 장식문양과 시유과정상의 장식문양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지역별로 다른

문양이 그려져 있음을 볼 수 있다.서울과 경기도 지역의 문양은 다른 지역에 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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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하며,특히 손놀림에 의해서 자유자재로 그려지는 수화무늬는 매우 소박하면서

도 자연스럽고,선이 활발하며 생동감이 넘친다.충청도 지역에서는 난초무늬를 비

롯하여 기러기,붕어,나비,꽃무늬 등이 나타나고 있다.그리고 전라도 지역에서는

손띠와 근개띠,포도송이가 주렁주렁 열려있는 모습,수많은 파도무늬 등을 볼 수

있다.옹기는 제작기법에서 또한 지역별로 차이를 보이는데 중부지역은 베게태림,

썰질법을 쓰고,전라도 지역은 쳇바퀴태림,경상도지역과 강원도지역은 베게태림,

마지막으로 제주도 지역은 전라도 지방에서 유입된 쳇바퀴 태림이 쓰이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본 논자는 여러 지역의 옹기 중에서도 전라도 전통옹기의 조형적인 특성을 연구

분석함으로써 전라도 옹기와 다른 지역과의 차이점을 다음과 같이 도출하였다.전

라도 지역의 옹기는 경상도 지역보다는 배가 덜 부르지만 타지역에 비해서 배가

부른 편이며 어깨부분이 넓은데 반하여 입은 약간 좁으나 중부지역보다는 배에 비

해 입이 넓은 것을 볼 수 있다.어깨가 넓고 입을 약간 좁게 만든 이유는 기후가

따듯하여 부패되는 확률을 최대로 막아주고 햇볕을 차단하기 위함이고 뚜껑의 깊

이가 깊고 꼭 맞는 이유는 타지에 비해 강우량이 많아 습하여 음식에 벌레가 생기

기 쉬우므로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이음새를 잘 맞게 한 것을 볼 수 있다.그리고

평야,해안,산간이라는 독특한 지역적 특징을 고려해서 평야 지역은 용수철이나

초화,나비,목질띠를 장식하였으며,해안지역은 파도,게,근개띠를 둘렀으며,산간

지역은 산,구름,대나무 그림에 튼튼한 꼭지를 부착시킴을 볼 수 있었다.

결론적으로 우리 모두가 전통옹기의 형태와 장식에 있어서 위의 내용과 같은 많

은 의미가 내포되어 있음을 알고 그 속에서 조상들의 숨은 뜻과 혼을 지키고 보존

하여 나가야 할 것이며,고유한 조형미를 간직하면서도 현대 사회에 부응하는 옹기

를 개발하기 위해 좀 더 다양한 방향을 세우고 연구되어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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